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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명 중 1명은 경기도 거주, ‘공존’의 상호문화사회로 나아가야

2019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주민은 221

만명이며 이 중 32.5%인 72만명은 경기

도에 거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별로는 안산시, 화성

시, 수원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이 외국인 

규모가 1만명 이상이거나 전체 인구 대

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외국

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분류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경기도의 높은 

외국인 주민 비중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

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상호문화도시와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

로부터 다문화주의로 변화해 왔지만, 자

문화와 타문화가 ‘병존’하는 다문화주의

는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분법적인 분리

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등한 존재

로, ‘공존’을 기반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상호문화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최근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

와 상호문화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

난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 간 실질적

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보다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위주의 추진 등 한계를 보이고 있

다. 

2006년 이후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교육은 이주학

생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학습하도록 

하는 동화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단순히 

많은 문화를 가르치는 국제이해교육과 

혼동되고 있다. 

‘분절’이 아닌 ‘통합’으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를 반영하듯 경기도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2012년 49.94점에서 2015

년 55.32점으로 소폭 증가하며 전국 평

균 53.93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55.00점으로 감소하며 다문화

정책 추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

고 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이 확대되

는 반면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일방

적 동화 기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호문

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공

존하고 상생하는, 분절이 아닌 통합으로

서의 상호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

다.

특히 안산시(9만 2,787명), 수원시(6만 

7,073명), 화성시(6만 5,040명), 시흥시(5만 

9,634명)의 경우 전국 시군구 중 외국인

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상호문화사회로의 전

환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하다

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상호문화 이해 증

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정책 및 

사업 기획·운영 시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 관점 전환, ▲상호문화

교육 개발 및 보급, ▲경기도 내 상호문

화도시 지정 희망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지원, ▲경기도 상호문화 협력 활성화 기

반 구축 및 다양한 문화배경 주민 참여 

확대, ▲경기도민 상호문화 관심 제고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제

안했다.

이지은 기자

무관심이 빚어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제도 개선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가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
를 동시에 진행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주다문화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해결방안 등 다문화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
언을 청취하는 등 최근 다문화정책 개발 행보를 이어갔다. <관련기사 8면>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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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4월에 모든 외국인주민에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통해 밝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

원장)는 28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

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

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

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장태환(더

민주, 의왕2)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

석하였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안양대학교)는 중간보고에

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을 

발표하였고, 현재 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집 지원사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태환(더

민주, 의왕2)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

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

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

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

련된 조례 개정 등 입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

이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재난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1일부터 시작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

는 서비스 등 3가지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

오후 11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은 이르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오프라인(현장) 지급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3월 이후

로 미루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

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3개월로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위치한 경기지역화폐 가

맹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주민은 내국인 접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뒤인 4월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신청이 가능하다.

■ 코로나 확산 위험 줄이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으로 신청하길 당부했다.

온라인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PC 또는모바일

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

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에

서 오후 11시까지이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

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

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

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

는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

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

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인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

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청자가 보

유하고 있는 해당 카드사 내 모든 카드가 사용 가능하

며,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재난기

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

되지 않는다.

■ 오프라인은 신분증 지참해 행정센터에서 신청

오프라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48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

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

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

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

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

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

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유하

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좀 더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도

특히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

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

청이 불가하다. 온라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

인 대리신청 범위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요일별 5부제 

없이 신청기간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4

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중국어 16면, 베트남어 34면, 러시아어 31면>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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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家族にもお薦め、京畿道‘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帳’ 

最大5年間保證料免除 … 業者一カ所あたり1千万ウォン、年2%代低金利支援

京畿道が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

(コロナ19)長期化による經濟難を受けて

いる小商工人に、1000万ウォン限度のマ

イナス通帳開設を支援する。

京畿道は1月から'小商工人コロナ19克

服通帳事業'を推進すると12月29日に発

表した。 

これは全國地方自治團體でも初めての

試み。資金融通が急がれるが、信用等級

が低く第1金融圈利用が困難だったり、

高金利私債に苦しむ小商工人に、保證料

なしで無擔保·低金利貸出を支援するも

のだ。この通帳は業者ごとに最大1000万

ウォンの貸出が可能。 

貸出期間は1年だが、計4回の延長がで

き、最大5年利用可能だ。3ヶ月變動金利

(12月17日基準)は年基準2.58%、1年固定

金利は2.76%だ。特に旣存の京畿信用保

證財團を利用した特別保證は、利用者が

年1%代の保證料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が、今回のコロナ19克服通帳は京畿道が

代わりに保證料を全額負担する。

京畿地域で營業する小商工人のうち、

代表者が信用6等級以下、中位所得(4人

世帯基準80%以下)、40~50代退職失職世

帯、脱北者、障がい者、一人親世帯、多

文化家庭、子沢山世帯、基礎生活保障受

給者、次上危計層、高金利金融利用者、

満39歲以下の靑年再創業者などに該当す

ること。

支援規模は計2000億ウォン、少なく

とも2万の業者が恩恵を受けられるだろ

う。この通帳は1月11日から京畿地域内

のNH農協銀行154營業店と61所出張所に

て開設業務を行う。

京畿道は'緊急災難克服通帳'の名にふ

さわしく、道民が簡単に迅速な支援を受

けられるよう、NH農協銀行で保證申し込

み、受付、審査(現場実査含む)および貸

出など、すべての業務をワンストップ

(One-stop)で行う。支援を希望する小商

工人は京畿信用保證財團25支店(代表番

号1577-5900)にて相談可能。京畿道內の

NH農協銀行154營業店および61出張所(代

表番号1661-3000、1522-3000)にて申し込

み可能だ。

今回の'京畿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

帳'事業に関連し、主務部署の京畿道特

化企業支援課ファン・ヨンソン課長は、

"この事業はコロナ19により經營に困難

をきたしている小商工人に災難を克服

し、また立ち上がる力を与えるために施

行する經濟防疫對策だ"とし、"円滑な資

金融通を通じて、地域經濟循環させる呼

び水の役割を果たすことを期待する"と

した。<한글 기사 44면>    아키오 기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

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

하여 학력 격차 보완과 자녀 돌봄 및 교

육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

기가정 지원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 찾아

가는 다문화 ‘(多)다잇다’ 멘토링을 실시

한다.

#온라인수업, 교육격차, 부모. 자녀에

게 영향

이번 멘토링 사업은 고양시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등록회원 3,044명

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 실시한 전

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조사 결과 회원들은 조

속한 한국어 수업 재개 희망, 자녀 원격

수업 관리 소홀 및 학습 격차, 가정 내 

돌봄 기간 장기화에 따른 양육 스트레

스, 경제적 위기로 취업 및 생계지원 필

요, 조속한 프로그램 재개 등, 기타(다른 

지역 이사로 정보제공 필요, 국적취득 안

내 등) 등의 순으로 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및 온

라인 수업 등으로 교육격차 발생 및 학

습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기

초학력 미달 다문화 자녀 학력 저하 심

화,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

으로 부모.자녀 관계 악화 등으로 이어지

는 문제점이 있다.

#학령기 다문화 자녀를 위한 대책 마

련 필요

행정안전부의 지난 2018년 11월 기준 

고양시 다문화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학

령기에 해당하는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

은 2018년 기준 1,586명으로 전체 49.7%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 비대면 학습 위주로 

전환되면서 야기된 학습 공백으로 학습 

격차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학습관리 부

재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

는 다문화가정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원

격수업 기반시설과 맞춤형 교육 컨텐츠

(인공지능(AI) 학습관리 프로그램, 온·오

프라인 일대일 멘토링 등)를 확대, 보급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

습권을 보장하여 학력 격차 보완 및 학

업능력 향상과 자녀교육지원을 통해 심

리.정서적 지지 및 자녀 양육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잇

다’ 멘토링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학습지원, ‘(多)다잇다’ 멘토링 

실시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잇다’ 멘토링은 

맞춤형 학습으로 주 5회, 일 1시간 이상 

진행되며 멘토링 주 1회 1시간, 부모 상

담 월 1회 1시간이 이뤄진다. 

맞춤형 학습은 자율학습 교육 콘텐츠 

활용한 학교 교과과정 학습 및 성과측정, 

학교 교과과정 학습과 학습매니저를 통

한 관리 등이다. 멘토링은 학습의 동기

부여 및 지속성을 위한 멘토의 학습관리 

및 학업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학습상담이 가능한 고양시민 4명

의 멘토가 학습지도가 필요한 다문화 자

녀 및 이주배경청소년 21명을 만나고 있

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

습 능력 및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고 정

서적 공감대 형성으로 가정 돌봄 스트

레스 해소 등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간 격차 좁히는 적극적인 

지원책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잇다’ 멘토링과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도 지난해 9월 연

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

녀의 교육 문제를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큰 숙제로 꼽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와 연계해서 한국어 교육과 결혼이민

자 취업 지원, 다문화 청소년 교육 지원 

등 관련 정책을 비대면으로 바꿨다. 온라

인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가정마다 지급

해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

이 길어지면서 가정의 상황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생업에 종사하

는데, 최근 자녀 교육과 가족 돌봄까지 

떠맡으면서 피로도가 높아졌다”라며 “일

부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거나 기

타 출입국 정책 등으로)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며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이에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대일 

방식의 멘토링 사업을 준비하고, 초.중

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시스템을 도

입해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공부를 돕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내외국인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책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인구 108만명 중 등록 외

국인은 2.24%에 해당하는 2만4천여 명이

다. 

다문화가정은 5천 가구가 넘는다. 원예

산업이 발달한 관내 특성상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과 화훼농장업, 운송업 등

에 종사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권, 찾아가는 다문화 ‘(多)다잇다’ 멘토링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력 격차 보완. 자녀 돌봄. 교육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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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이사

는 아주 흔한 

일이다. 인도네

시아에서 13년 

살면서 이사를 

3번 해봤다. 길

면 5년, 짧으면 

1년 주기로 말

이다. 그래서 한

국에 갈 거라는 사실을 안후에는 “또 이

사하는구나”로만 생각했다. 설렘도 느꼈

지만, 근심·걱정이 앞섰다. 더군다나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생활해야 하니 막막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던 한국 드라마

처럼 학교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웠고, 수업을 따라잡지 못할까 봐 두

려웠다. 아니 학교는 갈 수 있는지 걱정

이 되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아빠는 한국에

서 살려면 무엇이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셨다. 공부든 친구 관계든 자신 있게 

먼저 다가가면 된다고 하셨다. 다행히 인

도네시아에서 아빠가 준비해 오신 서류

들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처음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이 다정하

게 대해주었다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그전에 걱정했던 괴롭힘은 없었

고 담임선생님께서 보충수업을 받게 했

다. 나도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첫 수업을 받고 집에 오는 길에 헌

책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 참고서를 사들

고 집에 왔다. 그 참고서를 읽으면서 오

늘 했던 수업을 떠올리면서 복습했다. 그

리고 받아쓰기를 잘하려고 교과서에 실

린 글을 소리 내 읽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절반 이상을 틀렸다. 내가 뜻은 

모르고 발음으로만 쓰다 보니 많이 틀린 

것을 깨닫고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조선왕

조실록과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을 빌렸다. 

처음으로 읽은 한국어 책이 조선왕조실

록 덕분인지 한자도 익힐 수 있었다. 덕

분에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어서 어

휘력이 풍부해졌고 한국어 실력이 늘었

다. 이렇게 학교생활을 잘하다가도 엄마

가 보고 싶어 하굣길에 울면서 갔었다. 

하지만 아빠랑 있을 때는 되도록 밝게 

있었다.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빠

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저런 큰일들을 

겪고 병을 얻어 치료하기 위해서다. 엄마

가 같이 못 오는 이유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아빠는 나를 살뜰히 챙겨주셨다. 일하

면서도 등하굣길을 같이 가주었고, 반찬

도 해주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곳저곳 다니면서 정보를 모으셨다. 심지

어 나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이사도 

했다. 맹모삼천지교가 저절로 떠올랐다. 

그렇게 해서 입학한 중학교에서 처음으

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게 되

었다. 그곳에서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한국어 공부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배웠다. 사실 아직은 학교 친구들과 자유

롭게 대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게 어려웠

다. 실수하면 어쩌지 한국어 발음이 어

눌해서 놀리면 어쩌지 하고 먼저 다가가

기도 두려웠고 친구가 친하게 다가와도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센터 프로그램 내

에서 나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

을 때 매우 기뻤다. 나를 이해해줄 수 있

는 친구가 생겨서 아주 좋았다. 이 프로

그램에서 만난 친구들이 내가 한국에 와

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들이었다. 이곳에

서 만난 한국어 선생님도 아주 좋았다. 

한국어 수업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학업, 진로, 교우관계 고민을 들어주셨다. 

고양외고 진학에 고민이 있었는데, 한국

어교실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주시고 면접을 대비하여 연습도 같이 해

주셨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장학재단도 소개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고양장학회를 알게 되었다. 고양장학회에

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다. 고양외국어고등학

교에서 합격통지를 받았을 때 등록비가 

부담스러워서 입학 포기를 고민하고 있었

는데 고양장학회의 도움으로 덕분에 가

고 싶었던 고양외고에 진학할 수 있었다. 

고양외고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실

력이 쟁쟁한 친구들 사이에서 헤맬 때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노력

했다. 고등학교 진학 한 후부터는 12시에 

자본 적이 거의 없었다. 가끔 힘들어지면 

힘들게 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님을 생각

하고, 그동안 도움을 아낌없이 주셨던 고

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생님들과 고

양장학회 후원자분들을 생각하며 3년을 

버텼다. 이렇게 버티다 보니 가고 싶었던 

연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등학교 때부터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 

다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대학교에 다니

면서 전공을 탐색하며 공부하고 싶다.  

이제 나는 새로운 꿈을 꾼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엄마나라인 인도네시아

와 아빠나라인 한국 우리나라를 위해 외

교관으로서 일하고 싶었다. 대학에서 더 

많은 공부와 고민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나라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존을 이끌어 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외무고시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글을 마치며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조

금이라도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

고 지금까지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감

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제 능력만으로

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조언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기> 유지성 학생, 13살에 중도입국해 연세대에 합격하기까지  

“제 능력만으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새로 단장한 

‘덕양 여권민원실’을 지난 1월 18일(월)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다.

고양시는 이번 덕양 여권민원실 신축 

개소를 통해 보다 많은 고양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실을 만들고, 특례

시 지정에 따라 향후 증가할 행정 수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덕양 여권민원실은 덕양구 청사 

4층에 위치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

편이 많았다. 이에 고양시는 보다 쾌적

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11월

부터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

새롭게 조성된 덕양 여권민원실은 민

원인들의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

해 덕양구 청사 뒤 보행자 전용도로 쪽

에 지상 1층 규모(172㎡)로 건립됐다.

건물 내부 공간에도 신경을 썼다. 업

무 효율성을 고려해 은행과 민원업무 

공간을 분리하고, 장애인과 임산부, 노

약자를 배려한 좌식형 서식 작성대도 

배치했다. 그리고 민원실 입구에는 열

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다.

고양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덕양 

여권민원실 신축 이전으로 시민들의 여

권민원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 기

대된다”며, “덕양 여권민원실이 고양시

를 대표하는 ‘열린 민원실’로 누구나 부

담 없이 찾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시

민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1월 18일(월) 오전 9시 개관한 덕양 

여권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운영도 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편리하게 이용해요, 신축 이전한 덕양 여권민원실 개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찾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시민 중심 공간, 여권 민원 해결 ‘열린 민원실’

▲유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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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мгепсаль - это наверное одно и
з самых любимых как корейцами, так 
и иностранцами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А 
весьма простой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
ия делает это блюдо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в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Первым делом, я считаю что в это
й статье нужно рассказать что же пр
едставляет из себя самгепсаль для 
тех, кто ни разу не пробовал или не с
лышал о таком блюде. Что является 
маловероятным. Ведь даже если вы 
не были в Корее, то возможно видел
и в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ах или фильма
х как люди едят самгепсаль во врем
я ужина с друзьями или коллегами. С
амо слово “самгепсаль” буквально с
остоит из трех слов “сам” - три, “гёп” 
- слой, “саль” - мясо или же” “три мяс
ных слоя”, ведь именно так выглядит 
свиная грудинка в разрезе.

Самгепсаль - это кусочки свиной г
рудинки обжаренные либо на жаров
не, либо на барбекю. Особенностью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мясо предваритель
но не маринуется и не приправляетс
я ни какими специями. Т.е. мясо гото
вится в собственном жиру и соку, что 
делает его очень сочным и нежным. 
Посл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мясо нарезает
ся ножницами небольшими ломтика
ми (что тоже интересно для русского 
человека, ведь обычно мы не испол

ьзуем ножницы на кухне). Сразу пер
ед употреблением небольшой кусок 
мяса обмакивается в приправы, таки
е как паста из красного перца, соева
я паста, кунжутное масло или же про
сто съедается. Однако более распро
страненный и интересный способ пр
иема пищ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ку
сок мяса кладется в лист салата или 
лист кунжута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люби
мыми ингредиентами (например, ким
чи, чесноком, луком, грибами, отварн
ым рисом и т. д.), оборачивается и за
тем съедается целиком. За счет этог
о мясо не оставляет неприятное жир
ное послевкусие.

Весь процесс от приготовления до 
употребления самгепсаля можно вы
делить в отдельную культуру. В како
й еще стране блюдо становится пра
ктически центральном элементом м
еню для встречи друзей или коллег? 
Я думаю в России такого блюда точн
о нет. Но в Корее, я думаю, это одноз
начно самгепсаль.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
ра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образна и уника
льна, что делает ее такой притягател
ьной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 появлением портативных газовы
х плит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амге
псаля упростился в разы, ведь тепер
ь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дти в рестора
н или же в место для кемпинга. В лю

бой момент можно приготовить это н
езамысловатое блюдо даже дома. Ч
то мы и делали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ой с
емьей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е выходны
е. Однако предпоследние выходные 
января выдались по-весеннему тепл
ыми, поэтому было решено купить р
ешетку для барбекю и отправиться н
а природу. Каково же было мое удив
ление что благодаря запаху дыма, п
ропитавшее мясо, привычный вкус с
виной грудинки стал в разы интерес
нее. Сладкие нотки ароматного свеж
еприготовленного самгепсаля был н
астолько сильным, что над нашим м
есто постоянно кружили птицы. А ра
знообразные закуски только улучша
ли вкус мяса. Попробовав мясо на п
рироде мы решили, что теперь готов
им только огне. Используя свой опыт, 
я рекомендую читателям этой статьи 
попробовать устроить барбекю на пр
ироде. Я уверена, что вы точно не ра
зочаруетесь!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삼겹살은 아마도 한국인과 외국인 모

두에게 가장 사랑받는 한식 중 하나일 

것이다. 

쉽고 간단한 요리방법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한식　중에 하나가 됐다.

우선, 삼겹살을 먹어　보지　않았거나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삼

겹살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본 적이 없

더라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친구나 

동료와 함께 저녁에 삼겹살을 먹는 모습

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삼겹살’이라는 단어 자체는 말 그대로 

‘삼’-3개, ‘겹’-층, ‘살’-고기 즉, ‘고기　３

층’이라는 뜻으로 단어에서 ‘삼겹살’이 보

인다.

삼겹살은 직화 또는 바베큐에서 구운　

돼지　가슴살　고기이다. 특별한 특징은 

고기를 미리 절이지 않고 향신료로 양념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고기는 자

체 지방과 즙으로 조리되어 매우 육즙이 

많고 부드럽다. 

구운　후 고기를 가위로 작은 조각으

로 자른다. 보통 러시아인들은　부엌에서 

가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삼겹살을 먹기 전에 고추장, 된장, 참

기름 등의 양념에 고기를 찍어서　또는　

그대로 먹는다. 그러나 더　좋고 재미있

게 먹는　방법은 좋아하는 재료(김치, 마

늘, 양파, 버섯, 밥 등)와 함께 상추나 깻

잎에 고기 한 조각을 넣고 싸서 통째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고기 특유의 지방 

뒷맛을 남기지 않는다.

굽기부터　먹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문

화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의 요리가　친구나 동료의 만남에

서 메뉴의 중심이　되는 식문화가　다른 

어느 나라에　있을까? 러시아에는 그런 

요리가 확실히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분명히 삼겹살이 그런 문화

를 대변한다. 

한국 문화는 다양하고 독특하여 외국

인들에게 매력적이다.

휴대용 가스 스토브의 출현으로 삼겹

살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쉬워졌다. 이

제는 식당이나 캠핑장에 갈 필요가 없

다. 이 간단한 요리는 집에서도 언제든지 

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

의 주말마다 한국 가족과 함께 삼겹살을　

먹는다. 

그런데 1월말 주말에는　날씨가 봄　

같이 따뜻해져 바베큐그릴을 사서 나들

이를 가기로　했다. 고기에 밴　숯불　향　

덕분에 평소 삼겹살 맛 보다 몇 배 더 흥

미로워졌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했다. 

신선하게 준비된 향기로운 삼겹살의 달

콤한 향이 너무 강해서 새들이 우리 주

위를 끊임없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다

양한 재료는 고기의 맛을　더 향상　시

켰다. 자연에서 고기를 맛본 우리는 앞으

로는　바베큐만 구워　먹기로 했다. 

독자들도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 방

역규칙을 준수하며 자연에서 바베큐를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한다. 분명히 실망하

지 않을 것이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Три мясных слоя” или самгёпсаль! 한국의 식문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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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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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도시농부의 행복 분양

고양 행복텃밭, 다문화가정 등에 우선 분양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26일까지 가족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를 직접 기르며 이웃과 하나 되는 공

간인 ‘행복텃밭’을 분양한다.

‘행복텃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가 고양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다. 고양시 관내 14개 농장의 16.5㎡ 

총 700구좌를 1세대당 1구좌씩 분양

한다. 임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임대비용 총 10만

원 중 3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며 자부

담금 7만원은 납부해야 한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게 우선 분양하고 농장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입금 선착순으로 선정

한다. 과거 텃밭을 분양받은 다문화

가족들은 모국 채소 재배 등 자기만

의 노력으로 텃밭을 꾸며 왔다. 

고양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

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

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3월 5일까지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동포 등 포함

소영환 도의원 대표발의,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통과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

원(더민주,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지난 1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

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

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

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 상황

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

하고자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재난기

본소득 지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

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

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

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되어 있는 사람

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면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경기도

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 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 명으로, 조례 개정

으로 총 58만여 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영환 도의원 등 많은 이들의 노력으

로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거

주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

로 확정됐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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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가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

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

를 동시에 진행했다. 

다문화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안산)

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포천 캄보디

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에서의 죽음은 근로계약서를 무시하

는 강제노동의 현실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무관

심이 만들어낸 예고된 죽음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

설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

용 유아로 외국인 아동을 제외하는 지

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회의 보호

를 받아야 할 아동이, 외국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은 새롭게 구성된 다문화위원

회의 현황보고, 사업계획서 발표에 이

어 현안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대책,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토

론 후 각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대

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기원 국회의원

(평택시갑),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상임

고문, 다문화위원회 원미정 부위원장 

등 30여 명의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과 자문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

석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국내 살고 있는 외국

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

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

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

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 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

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2019년도에

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

명을 돌파했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

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다문

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

리 내려야 새로운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코로나 유행으

로 인해 외국인주민을 비롯해 많은 분

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희망 잃지 않고 도약하고 성장하며 

어려움 극복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주다문화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다문화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최근 

다문화정책 개발 행보를 이어갔다.

송하성 기자

안산,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조례 개정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중대한 범

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

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

원과 보호에 나선다.

안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

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

다.

그간 안산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

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

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

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

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

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보호와 

함께 ▲치료비·간병비 및 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등이 지원된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5

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

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

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되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

를 토대로 직접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정 조례안은 2월 17일 공포 시행 

예정이며, 안산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금 및 관련 사업예산을 추경

에 반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

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

요하지만, 애초 범죄가 발생하지 않

도록 범죄 예방환경을 철저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무관심이 빚어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제도 개선 나설 것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온라인발대식 통해 차별 해소 다짐 

이주민, 외국인 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 이를 막을 대안 마련할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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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女性家族財團が「グローバル災

難、コロナ19と移住民」イッシュー分析報

告書を發刊した。

この報告書によると、コロナ19は社会的

弱者で疎外された狀況にある人々に影響

をおよぼしており、特に移住民により大き

な影響があるとする。コロナ19への對應は

移住民を含む社会的弱者の權利を保護、

社会統合、意思疏通とも大きく関連してい

る。

今回のイッシュー分析では國家人權委

員會が昨年11月に發表した、‘コロナ19と移

住民人權モニタリング結果’を活用し、移

住民があげたコロナ19により困難になった

こと、制度と政策などについて知らしめる

結果となった。

調査結果、移住民があげるコロナ19に

よる困難は、‘所得減少による經濟的被害

(1次66.6%、2次65.7%)’、買い物·大衆交通

利用などの日常生活の不便さ、醫療機關を

利用しにくい、差別的な制度と政策などの

順だ。またコロナ19によって仕事場で被害

を經驗し(90.9%)、賃金削減、無給休暇、解

雇、勸告辭職などの被害もあることがわか

った。

强力な單一言語使用國家である韓国は

政府の公式發表も韓国語のみで行われ

る。韓国に住む移住民たちは言語および

社会文化の壁により、コロナ19予防情報の

アクセスも容易くない。

特に移住民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るビ

ザと在留、出入國関連情報、外国人感染者

の治療費など、多樣な外国人対象政策の

細かい內容が、コロナ19現況により随時變

更されている。しかし関連情報などが移住

民に充分に提供されていない。

そのため昨年京畿道が運營した‘京畿外

国人SNS記者團’事業は、移住民たちの母

語で関連記事を提供し、コロナ災難狀況

改善に大きく寄与した。 

一方で2020年3月コロナ19による經濟的

が打擊が可視化し、ソウル市、京畿道など

の一部自治体を中心に災難基本所得支

給に関する論議が本格化した。4月からは

中央政府次元でも災難支援金が支給され

た。この際中央政府と自治体の災難支援

金対象から外国人が排除されるという事

態が生まれた。

これに京畿道は‘コロナ19支援から外国

人を排除するのは差別’だという國家人權

委員會の勸告を受け入れ、2次災難基本所

得支給對象にすべての道內登錄外国人と

國內に居所申告をしている外國國籍同胞

を含むと決定した。

硏究責任者チェ・ヨンミ硏究委員は、“ウ

ィルスに打ち勝った人体が免疫力を得る

ように、災難は共同體を破壊するが、災難

をうまく克服した共同体はそれ以前より一

層強固で安全になるだろう”とし、“ウィルス

が國境と人種を分け隔てないように、これ

に抗う私たちも嫌惡と差別を超え、誰も排

除しない幅広い連帶が必要だ”と指摘し

た。

チェ硏究委員はまた“同じ領土で同じ災

難により大きな影響を受ける移住民を含

む災難對應政策が求められる”とし、“國家

は移住民を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対象とし

て積極的に取り込み、疎外されないように

特別留意すべきだ”と强調した。 

<한글 기사 41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京畿道女性家族財團、“コロナ19状況で誰もが排除されない幅広い連帶必要”

안산에서 전국 최초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지원조례 통과!!!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안정적 이중언어 교육 토대 마련”

안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문

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갖게 

됐다.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는 지난 1월 29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중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

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사회구성원으

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교육 

명문화 ▲이중언어 기본계획 수립 ▲이중언어 교육 및 

관련 자격증 취득, 연구 및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

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청소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안산시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고등학생들도 이

중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앞선 1월 25일에는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

장 이기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윤석진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 확대되는 이중언어 

사업이 일부 센터에만 집중된다면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센터에 오지를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

다”며 “받는 아이들만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

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은 “전국에 없는 조례가 안산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중언어 교육을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내

국인 가정으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비용, 인원 

등을 정확히 추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으로, 하느

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며 

“교육청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해 실천 방안을 꼼꼼히 해

야 한다”고 말했다.

나정숙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의 학생이 참

여할지, 강사는 어떻게 확보할지,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

그램 진행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

가 아니다”고 실행방안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이 집에서도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자

녀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어 자녀들의 정서발

달에도 문제가 된다”며 “차라리 엄마의 모국어로 자녀

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서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

중언어 능력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경기다문화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커서 이중언어를 배우고자 한다

면 더 큰 노력이 들고 쉽지도 않다”며 “조례를 통해 청

소년기에도 안정적으로 이중언어를 배우도록 명문화하

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상임위에 출석한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

과장은 “교육청과 학교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조례에 따른 이중언어 교육이 원활히 이

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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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ười lao động phải tiếp xúc với nhiều người khác nhau 
trong mỗi trường lao động của mình nên khả năng nhiễm 
Covid-19 là tương đối cao. Đặc biệt đối với những lao động 
theo ngày hay những lao động thuộc tầng lớp cần được bảo 
hộ khi có những triệu chứng nghi nhiễm Covid và cần phải 
làm xét nghiệm thì đảm bảo kinh tế sinh hoạt là điều đầu tiên 
mà họ quan tâm lo lắng.

Trường hợp ví dụ cụ thể đó là kho hàng của Cupang tại 
thành phố Bucheon. Một số lao động theo ngày được thuê 
và làm việc tại kho hàng thì số tiền lương mà họ nhận được 
hàng ngày chính là số tiền nuôi sống bản thân và gia đình 
hok, do đó khi phát hiện bản thân mình có triệu chứng nghi 
ngờ nhiễm Covid thì việc đi khám xét nghiệm đối với họ 
cũng là một điều thực sự khó khăn. Chỉ một cá nhân trong 
số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đó có triệu chứng nhưng không đi 
khám xét nghiệm kịp thời dẫn đến việc lây lan dịch bệnh cho 
toàn xã hội, đây là kết quả tất yếu.

Do đó nhằm hỗ trợ những lao động thuộc tầng lớp khó 
khăn có thể không cần phải lo lắng quá nhiều đến kế sinh 
nhai của gia đình để họ có thể yên lòng tiến hành xét nghiệm 
nhiễm Covid-19 tỉnh Gyeonggi quyết định hỗ trợ “số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là 
230,000won/người.

■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tập trung chủ yếu vào đối tượng người lao động 
theo ngày... Bắt đầu tiếp nhận hồ sơ từ tháng 2

Trong năm nay chính phủ đã đẩy mạnh công tác phòng 
chống dịch thông qua một số dự án như không phân biệt 
người lao động có triệu chứng hay không có triệu chứng mà 
chỉ cần người lao động đó nằm trong diện cần phải làm xét 
nghiệm nhiễm Covid thì họ đều phải tiến hành xét nghiệm. 

Cùng với đó chính phủ cũng sẽ có những hỗ trợ nhất định 
dành cho họ trong công tác khám xét nghiệm. Đây cũng 
chính là một trong những bước tiến quan trọng nhằm đẩy 
mạnh công tác phòng chống dịch Covid-19 của chính phủ.

Cùng với đó, phamh vi hỗ trợ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dự án cũng đã được mở rộng. So với năm trước, hỗ trợ 
chỉ dừng lại cho những người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F-5 và những người kết hôn mang visa F-6 mới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thì sang năm nay tất cả người lao động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và có đăng kí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sẽ nhận được hỗ trợ, trong số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liệt 
kê trên thì những kiều bào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hiệ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cũng sẽ được nhận hỗ trợ. 

 Thời gian đăng kí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2 đến ngày 10 
tháng 12. Thủ tục đăng kí bao gồm Giấy đăng kí, bản photo 
chứng minh thư, Giấy xác nhận chính xác liên quan đến việc 
cung cầu tiền bồi thường và thi hành tự cách ly, những giấy 
tờ xác nhận nhân thân, vv.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gửi hồ sơ 
mà mình đã chuẩn bị qua địa chỉ E-mail, gửi theo đường bưu 
điện hay đến trực tiếp ủy ban nhân dân để đăng kí. Điều cần 
chú ý ở đây đó chính là chỉ khi nhận được thông báo Âm tính 
với Covid từ trạm y tế hay những khu kiểm dịch thì mới có 
thể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Nhằm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Covid, Chính phủ khuyến 
khích người lao động nên đăng kí online thay bằng đăng kí 
trực tiếp tại hiện trường. Số tiền hỗ trợ mà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au khi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hồ sơ sẽ là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hoặc thẻ check của ngân hàng.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031-120 của 
tỉnh Gyeonggi hoặc trực tiếp đến ủy ban nhân dân để được 
tư vấn chi tiết hơn.

 Mặt khác, dự án hỗ trợ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sau khi được tỉnh điều hành, 
chỉ 5 tháng đầu đã trợ cấp 232,530,000won cho 1,011 người 
lao động(tính theo số liệu ngày 16 tháng 11 năm 2020). 
Trong số đó bao gồm 235 người lao động ngắn thời hạn, 429 
người lao động theo ngày, 264 người lao động theo những 
mảng lao động đặc thù và 83 người lao động thuộc lĩnh vực 
điều dưỡng, vv

Đặc biệt tỉnh Gyeonggi đã có những chính sách hỗ trợ 
tuyệt đối dành cho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heo ngày mà số 
ngày đi làm của họ phản ánh sự sống còn của gia đình, khi 
có những triệu chứng họ không dám đi khám hay không 
thể nghỉ ngơi mà vẫn phải đến công trường để làm việc, số 
lượng người lao động này đạt đến 43% trong tổng số người 
lao độ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ủa tỉnh Gyeonggi.

Khi mới triển khai kế hoạch, chỉ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có 
triệu chứng nhiễm bệnh phải đi xét nghiệm, phải thực hiện 
việc cách ly từ khi xét nghiệm cho đến khi nhận được kết quả 
mới là những đối tượ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nhưng bắt đầu 
từ tháng 7 trở đi, những lao động nhận được thông báo từ Ủy 
ban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trung ương yêu cầu cần phải 
làm xét nghiệm cũng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goài ra, thời gian đăng kí nhận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cũng được gia hạn một 
cách khẩn cấp từ ngày 11 tháng 12 đến ngày 24. Đây là một 
biện pháp giảm thiểu tối đa những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của người dân cũng như đảm bảo ngăn chặn việc bùng phát 
dịch trong cộng đồng của Chính phủ, hoàn toàn phù hợp với 
tình trạng bệnh nhân mắc Covid-19 ngày một cao như hiện 
nay. <한글 기사 47면>                     강혜나 기자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ũng được nhận “Tiền bồi thường những tổn thất về 
thu nhập do nghỉ dưỡng bệnh” khi khám xét nghiệm Covid.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1월 

23일 심리상담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개강했다.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피

로감 등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1월 

26일에는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놀이로 ‘테라리움’ 만

들기를 진행됐다. 집콕놀이는 5~8세 자녀가 있는 가정

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놀이전문

가와 함께 집콕놀이와 심리상담 외에도 도시락 수다방

이 함께 진행된다.

놀이전문가와 함께 집콕놀이는 자녀 1명과 부모 1명

이 참여해 5~6세 반과 7~8세 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5~6세 반은 지난 1월 26일과 28일 두 차례 운영됐다. 

7~8세 반은 2월 2일과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꾸러미를 제공해 실시간 화상원격 줌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아이들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배우고 참여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도시락 수다방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소그룹 수다방을 3개 그룹으로 나눠 2월 

16일과 18일, 2월 23일과 25일, 3월 2일과 4일 각각 진

행될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및 

육아 및 가사 스트레스 관리 심리상담으로 3회기 실시

간 줌을 이용해 진행된다. 지난 1월 23일 개강과 함께 1

회기 심리상담이 이뤄졌다.                김영의 기자

“가족이 함께하는 집콕놀이로 스트레스 싹~”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개강

다문화가족도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민선7기 윤화섭 안산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신

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

년간 신혼부부 815가구가 모두 8억 원을 지원받았

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

준 혼인 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

인 기준 월 555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

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지원받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

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우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선착순으로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관내 거주기간과 연령,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됐

다. 모집 기간은 2월 15~26일이며, 지원 희망자는 혼

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민등록

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1666-1234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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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와  앱에서 2월 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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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법제사법

위원회)은 지난 1월 25일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에서 박범계 후보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문제

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외국인 노

동자는 19만 676명이 근무 중이고, 이들 중 81%는 제조

업, 12.9%는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어 

외국인 근로자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은 심각한 인력 부

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반월

시화공단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부도는 농어업 비중

이 높은 상황이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

원은 안산시 소재 일부 제조업 대표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현

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

다”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출입국 문

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다가올 봄과 여름이 문제”라면서 

“임시로라도 봄과 여름에 인력수급에 있어 문제가 없도

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후보자의 답변에 김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대면 행사

가 연이어 취소되자 비대면 방식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

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

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야”

김남국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향해 문제해결 촉구

안산시수암도서관, 예비 초등생

초등 저학년 대상 겨울방학특강

안산시(시장 윤화섭) 수암도서관은 2월 17~26일 

유아 및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2021년 겨울방학특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강 프로그램 가운데 ‘진짜 일학년이 되는 

그림책 생활’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설렘 가득

한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읽기 강의로, ▲책

가방 지키는 비법 ▲나와 다른 친구 이해하기 ▲친

구 사귈 때 필요한 것 등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상

상하며 배울 수 있다.

또한 공예, 클레이, 북아트 등 책과 연계된 다양

한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

‘슬기로운 그림책 생활’ 특강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을 그림책과 독후활동

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다. 스토리텔링 그림책과 보

석십자수, 클레이, 종이접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으

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교과 공부를 재미있게 배

워볼 수 있다. 

겨울방학특강은 기간 내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총 4차시로 진행되며, 수강료 없이 유아반은 5천원, 

초등반은 1만원의 재료비만 내고 수업시작 전 도서

관에 방문해 재료를 수령하면 된다.

문의 031-481-3967                   이지은 기자

Среди работников, неизбежно контакт
ирующими с людьми,  установлено мног
о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Corona 19.  В частн
ости, уязвимые работники, такие как одн
одневные,  прежде всего должны побесп
окоиться о своих средствах к существов
анию перед прохождением тестировани
я, если у них возникают подозрения сим
птомов Corona 19.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центром хранения и т
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рузов Coupang в Бучхо
не, для однодневных рабочих ежедневн
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а 
с их средствами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поэто
му даже если у них наблюдались симпто
мы подозрени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 19, они д
олжны были пройти простое тестирован
ие или пойти на работу не отдохнув. Про
блема в том, что если человек с симптом
ами инфекции не пройдёт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э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инфекции в 
обществ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ёнгидо с прошлого г
ода выплачивает по 230.000 вон на чело
века как «компенсацию потери дохода по 
болезни», чтобы уязвимые работники мо
гли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Corona 19, не б
еспокоясь о средствах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 Компенсация потерь доходов по бол

езни, эффективна для однодневных раб
отников ...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февра
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литико
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расширению тести
ровани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19», было решен
о расширить услов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с
об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теперь независи
мо от наличия или отсутствия симптомов, 
все уязвимые работники, проходящие те
стировани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Эта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дальнейшее об
еспечение средствами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для уязвимых рабочих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
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rona 19.

Наряду с этим расширяются рамки по
ддержк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шлом го
ду были ограничения, только имеющие П
МЖ и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имели право 
на подачу заявления, но в этом году вс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в том ч
исле и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
роживающие в Кёнгидо.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с 1 февраля по 10 
декабря.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заяв
ление, копия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п
одтверждение нахождения на самоизол
яции или н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компенсаци
и, документы о подтверждении квалифи
кации и др. Заявку можно подать по элек

тронной почте, обычной почтой или личн
о посетив управление города / округа, в к
отором живете. 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
жно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тестирования в 
центр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или на 
временных пунктах тестирования, и пос
ле получения результата (отрицательног
о).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
е пандемии,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одавать за
явку онлайн вместо посещения. После п
роверки документов пособие выплачива
ется на Джиёкхвапхе (지역화폐) или на ка
рту предоплаты.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
и, пожалуйста, свяжитесь с кол-центром 
Кёнгидо (031-120) или управлением горо
да / округ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5 
месяцев после нача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к
омпенсации за потерю доходов по болез
ни, по Кёнгидо было выплачено 233.253м
лн. вон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6 ноября 2020 
года) 1.011 заявителям. Из них 235 почас
овых рабочих, 429 однодневных рабочи
х, 264 работников спец сфер и 83 ухажив
ающих за престарелыми.

В частности,  43% из всех заявителей 
были однодневные рабочие, такие как р
абочие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кот

орые из-за прямой зависимости дневног
о заработа к средствам к существовани
ю　не могли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или н
е отдыхали, даже при наличии симптомо
в. Это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быстрое внед
рение политики Кенгидо будет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Первоначально это касалось только р
аботников с симптомами корона１9, кото
рые находились на карантине до получе
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теста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
ия тестирования, но с июля были также в
ключены бессимптомные рабочие, котор
ые посещали или пользовались объекта
ми многолю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о которых 
сообщали централь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
ры. 

Кроме того,  был срочно продлён срок 
приёма заявлений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по
терю дохода по болезни вместо 11 декаб
рядо 24 декабря. В связи с быстро расту
щим числом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ев ко
ронавируса19, это была мера, направле
нная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массового рас
пространения пандемии, согласно котор
ой можно было быстро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р
абочих, оказавшихся в невидимых зонах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и т. Д.
<한글 기사 47면>

                         장올가 기자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проходящие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также получат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потер
ю дохода по болезни». 코로나 검사받는 외국인주민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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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c bạn đang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hì dịp này 
đang làm quyết toán thuế cho năm 2020. 

⃟ Vậy quyết toán thuế là gì? Sao phải làm quyết 
toán?

Vào dịp nữa cuối tháng 1 tới cuối tháng 2 thì 
chúng ta đã biết chính xác thu nhập 2020. Lúc này 
chúng ta phải xác thực số tiền tiêu xài trong năm 
2020 để gửi cho cục thuế quyết toán:

⃟ Thời gian cần làm quyết toán thuế 
⃟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tại công ty: cuối tháng 1 

đến cuối tháng 2 hàng năm.
⃟ Đối với tất cả các đối tượng: Vào tháng 5 hàng 

năm.
Người lao động tại các công ty, sau đợt quyết toán 

vào tháng 2 nếu có sai sót, có thể làm hoặc sửa đổi 
vào đợt tháng 5.

⃟ Nếu đợt tháng 5 cũng vẫn cần được sửa đổi, 
thì sau đó vẫn có thể đăng ký sửa đổi, truy thu cho 
năm cũ. Có thể sửa đổi, truy thu cho 5 năm trở về 
trước. 

⃟ Quá 5 năm thì không còn cơ hội để sửa đổi 
quyết toán thuế năm đó nữa.

⃟ Đăng nhập vào  https:// hometax.go.kr
로그인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bấm 조회 

tất cả các ô) => 한번에 내려받기

Gửi phần tải về vào mail của công ty là hoàn 
thành.

-Có hạng mục giảm thuế tiền thuê nhà hàng năm 
khá lớn . (Khoảng trên 10%nhưng hạng mục giảm 
thuế này chỉ được áp dụng cho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 Tuy nhiên, người nước ngoài vẫn có thể nhận 
lợi ích từ số tiền thuê nhà đã đóng, giống như những 
người Hàn không đủ điều kiện nhận 월세 세액공제. 
Đó chính là tính tiền nhà như một khoản chi tiêu tiền 
mặt (월세 현금영수증) để được miễn thuế như từ 
tiền tiêu dùng (신용카드). Nếu hàng tháng bạn thuê 
nhà 400k Won, sau một năm phần 현금영수증 của 
bạn sẽ có thêm 5 triệu Won.

⃟ Sau khi đăng nhập https:// hometax.go.kr  
Mọi người vào làm như sau.
상당/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 Sau khi hoàn thành đăng ký, vào mục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 để kiểm. 

Thường sẽ mất khoảng 1-2 ngày để xử lý. Sau khi 
xử lý xong, bạn có thể kiểm tra tiền nhà tại mục 현금
영수증 trong 간소화 서비스 . 

⃟ Các lưu ý:
⃟ Chỉ áp dụng cho người đứng tên hợp đồng.
Sau khi đăng ký thành công, trong thời hạn hợp 

đồng, tự động tiền thuê nhà sẽ vào mục 현금영수증 
trong phần chi tiêu của bạn, không cần hóa đơn từ 
ngân hàng.

⃟ Không cần sự đồng ý của chủ nhà, vẫn có thể 
đăng ký.

⃟ Khi hợp đồng gia hạn, phải đăng ký lại nha.
Đôi khi cục thuế sẽ yêu cầu bạn nộp thêm bản 

giao dịch ngân hàng để chứng minh số tiền nhà đã 
nộp.

Tiền quản lý phí không được tính vào mục miễn 
giảm.

⃟ Dịch bệnh còn phức tạp Tết đến gần rồi chúc 
mọi người bình an!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은 2020

년도 세금을 곧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세금 신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요?

1월 말 또는 2월 말에 본인의 2020년도의 실제 소

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2020년도 1년 동

안 사용한 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국가가 먼저 가져간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낸 소득세가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는 것입니다. 국가에 낸 소득세

를 돌려받으려면 근로자가 많은 돈을 사용했음을 증

빙하면 됩니다.

⃟ 세금신고 기간 : 회사 소속 직원은 매년 1월 말

부터 2월 말까지

⃟ 그 외 대상자 : 매년 5월

회사 소속 직원은 2월에 신고한 내용 중에 수정 사

항이 있을 경우 5월에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월에 재신고한 다음 또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

면 수정은 가능하고 최근 5년의 내역까지 수정합니다.

⃟ 5년 지난 내역은 수정 불가능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https:// hometax.

go.kr

로그인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모든 항목에 

“조회”버튼 클릭하기) => 한번에 내려받기

본인의 자료를 내려받기 한 다음 소속 회사의 메일

로 보내기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조회한 항목 중 전세 또는 월세 부분이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약 10% 정도 되지만 

이 항목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당됩니다).

⃟ 하지만 외국인도 전세 또는 월세 관련 세액 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월세를 납부할 

때 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한 것과 동

일하게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세 4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1년에 총 사용

한 현금 총액은 5백만원 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 hometax.go.kr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하면 됩니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 신청 항목이 완료되면,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

를 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2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 기간이 

끝난 후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항

목을 조회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상 본인 명의에만 해당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근로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부분

이 현금영수증 항목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은

행의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 집 주인의 허락이 없어도 월세 관련 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월세 계약이 갱신된다면 재신고해야 합

니다.

가끔은 국세청에서 신청인 본인이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였는지 본인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증명서의 추

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비는 세

액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누옌탄빈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Quyết toán thuế” 

근로자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홈택스에서 주거비 세액공제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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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그동안 ‘온

천 없는 온천역’으로 철도이용객들에

게 혼란을 주던 안산선(4호선) ‘신길

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역명과 행정

구역명이 달랐던 서해선 ‘원곡역’을 

‘시우역’으로 역명을 개정했다.

당초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안

산선의 종점이 ‘안산역’에서 ‘오이도

역’으로 연장 될 때, 당시 주변 온천

개발 기대감 등을 반영해 ‘신길온천

역’으로 이름을 정했으나, 그간 온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도이용객

들의 혼란과 역명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역명 개정을 추

진하게 됐다. 또한, 서해선(소사원시) 

‘원곡역’은 법정동이 원시동임에도 역

명이 ‘원곡역’이라 불합리했던 점, 과

거 이 지역의 마을명의 유래가 ‘시우’

라는 점을 감안해 ‘시우역’으로 개정

했다.

안산시는 작년 3월부터 시민 의

견수렴 및 개정 절차를 통해 안산선 

‘신길온천역’과 서해선 ‘원곡역’의 역

명 개정을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우

역’은 지난해 11월 24일, ‘능길역’은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

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원곡역’→‘시우역’으로 개정해

안산시, 시민 등 이용객 혼란 해소 안내

화상 이주민 자녀, 지역사회가 돕다

안산시-㈜TS트릴리온, 전신 화상 치료비 전액 지원

온몸 곳곳에 3도 화상을 입은 4살

짜리 소년이 안산시(시장 윤화섭)와 

㈜트릴리온 등의 도움으로 병원비 문

제를 해결했다.

샴푸 전문 글로벌 기업 ㈜트릴리온

은 지난 2019년 관내 무국적·미등록 

아동 등의 어려움을 도운 데 이어 또 

다시 선행을 베풀며 지역사회를 훈훈

하게 하고 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사는 4살 

소년 갓슨은 이달 8일 집에 불이 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머리와 어깨, 엉덩이, 두 손 

등 온몸 곳곳에 3도 화상이 진단돼 2

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출신의 갓슨 부

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

나19) 사태로 1년 가까이 일을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었

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안산시는 

안산제일복지재단(이사장 허요환)과 

함께 동분서주하며 도움의 손길을 찾

았고, 장기영 ㈜트릴리온 대표가 선

뜻 병원비 1천5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장기영 대표는 “이주민 자녀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낯

선 나라에 꿈을 안고 찾아온 갓슨 가

족들이 희망을 찾고 행복하시길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영 대표는 기계에 손을 

다친 캄보디아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을 듣고 수술비 전액을 후원하고, 장

기손상 등 19개 질병을 갖고 태어난 

미등록·무국적 아동에게 수술비와 더

불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지원을 위한 결연을 맺는 등 따뜻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특구, 정 나누고 안전 지키고

자원봉사센터 생생이동밥차, 소방서 길터주기 훈련

원곡동 다문화특구에는 최근 다문화가

족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사들이 진행됐다. 안산시자원

봉사센터는 생생이동밥차 운영을 개시하

며 안산시민과 다문화가족을 응원했다. 

또한 안산소방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

련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다가올 봄! 어묵탕 먹고 힘내 봄!’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안산시에 발맞추어 지난 1월 22일 

원곡동 다문화특구 주택경로당 앞에서 

생생이동밥차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로나19로 지친 안산시민

과 다문화가족을 격려하기 위하여, 코로

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예

방 거리두기 동참 홍보캠페인과 함께 포

장어묵탕 200개 나눔 행사인 ‘다가올 봄! 

어묵탕 먹고 힘내 봄!’을  진행하였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MG새마을금고 

안산시협의회(군자지점, 수암지점, 신반

월지점, 안산서부지점, 안산중앙지점)와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한 생생이동밥차

를 통하여 관내 골목골목을 찾아가 한끼 

식사를 제공하며 소통과 따뜻한 정을 나

눌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어묵탕 나눔 행사를 통하여 

2021년 생생이동밥차 운영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 갈 예

정이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홍희성 이사장은 

“생생이동밥차를 운영하여 안산시 관내 

곳곳을 누비며 한끼 식사 제공으로 결식

을 예방하고, 따뜻한 사랑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드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안산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안산소방서는 지난 1월 22일 원곡동 

다문화거리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소

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공무원과 단원구청, 

단원경찰서 등 차량 5대와 인원 20여명

이 동원되어 차량통행이 많은 신길 아이

파크 앞 도로에서 중앙대로 구간까지 소

방차 진입곤란지역 진입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출동차량 카퍼레이드 

및 음원활용 홍보방송,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홍보, 불

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으로 진행했다.

김승남 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

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화재예

방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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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복지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

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

자에 대해 책정 통보 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중이다. 시흥시는 기준 

폐지.개정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

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

다.

#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 집중 홍보

시흥시는 복지대상자의 생활 요금 부

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

송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나섰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

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

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수급

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

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

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

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

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생계.의료 기초생

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

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

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online.

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

수하면 된다. 

#일하는 여성, 새일반찬점 이용자 모집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로일

하기지원본부는 2021년 새일반찬점 이용

자를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새일반찬점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여성근로자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재직 여성들의 안정

적인 경제활동을 돕고자 기획됐다.

매년 이용자 95% 이상이 가사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사

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95%가 반

찬점 이용이 가사노동 경감에 ‘많은 도움

이 됐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새일반찬점 

이용자 모집 제출서류는 시흥시청 모집공

고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

다. 

올해 새일반찬점 위탁운영 업소로는 1

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

종적으로 수라궁(능곡동), 꿈꾸는에이프

런(하상동), 찬과함께(신천동), 로뎀의 올

바른식탁(신천동), 영양사가 차려주는 밥

상(산현동), 조리고볶고(월곶동), 참살이반

찬(월곶동), 쉐프삼촌(정왕동), 쉐프삼촌

(대야동), 웅이네반찬(장곡동), 진이찬방

(장현동), ㈜이지푸드(정왕동) 등 총 12개 

전문 반찬점이 선정됐다. 새일반찬점 관

련 문의는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31-310-6297, 6027)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시흥시의 다양한 복지혜택

생계급여 더 많은 사람 혜택, 생활요금 부담 덜기, 일하는 여성 가사부담 경감 등

京畿道将于春节前的2月1日开始受理向

道民每人支付10万韩元的"第二次灾难基本

收入"申请 申请方法有线上、线下及弱势群

体上门服务等3种。 线上从2月1日到3月14日

（上午9点至晚上11点）可以通过京畿道灾难

基本收入申请网站，从京畿地区货币或市中

12个信用卡中选择一个进行申请， 最快将从

2月2日开始使用。

考虑到防疫情况，决定将线下（现场）支

付推迟到3月以后， 活动将从3月1日开始进行

到4月30日。 访问住所地邑面洞行政福利中

心时，用预付卡形式的京畿地区货币卡支付。

"上门申请服务"是以高龄者、残疾人、低

收入单亲家庭及领取基础生活补贴者等为

对象，从2月1日开始到2月28日结束。

灾难基本收入的使用期限为自收到使

用许可短信之日起3个月，截止日期为6月30

日。 另外，只能在居民登记所在地市郡内的

京畿地区货币加盟业所使用。

为了克服“新冠病毒”带来的经济危机，

今年将向所有道民发放“第二次灾难基本所

得”与年龄、职业、收入无关。 去年第一次灾

难基本收入时，未能支援的48万名外国人和

外籍同胞也包括在支援对象之中，因此约有

1399万名京畿道居民将成为支援对象。至此，

包括10万多名多文化家庭在内，居住在京畿

道的所有58万名移居者将得到第二次灾难基

本所得。 但是支付时间要求根据防疫状况而

定，尊重民主党的劝告，仔细检查新冠病毒状

况和防疫趋势后再做决定。

京畿道知事李在明20日在京畿道道厅

通过包含上述内容的《第二次京畿道灾难基

本所得支付相关道民报告》表示:“在新冠病

毒结束，流行趋势将持续下去，由此带来的经

济困难也将进一步加深。因此，为消除‘新冠

病毒’而进行的保健防疫和防止经济恶化的

经济防疫是必须协调解决的重要课题。”

李在明知事接着表明:“京畿道议会中包

含了对经济复苏的紧迫感和新冠病毒扩散的

担忧，提出了京畿道灾难基本所得的支付方

案”，“对为道民做出的有诚意的决断和提案

表示感谢，并且京畿道在仔细研究了京畿道

议会的提案后，做出支付决定”。

当天，李知事在介绍灾难基本所得支援

方法之前，对于对于第二次灾难基本所得的

担忧的呼声，解释了自己的立场:“在京畿道议

会提案后的近10天时间里，保健防疫和经济

防疫达成了协调，对于最佳的结果，对于这个

方案是什么，进行了激烈的讨论和思考。”

首先，对于“为刺激消费的灾难基本所得

的支付稍有疏忽就会导致防疫上的障碍”的

忧虑，他表示:“全世界关注的K-防疫的成功，

是得益于国民的积极协助。我确信，具有这种

成熟市民意识的道民在使用小额消费支援金

时也会像现在一样彻底遵守防疫守则。虽然

目前政府也发放巨额的选择性支援金，但没

有任何迹象表明因为支援金而导致防疫恶

化，而认为比这更小额的普遍性地区货币的

支付会给防疫带来障碍的主张也很难找到

根据。”

对于“地区间可能会出现差别”的指责，

他表示:“地方政府根据各自的特色和状况、

负责人的哲学开展行政活动，在不同的环境

中互相竞争学习，这是地方自治制度，因此很

难接受。”

他还指出:“去年支付灾难支援金的京畿

道内31个市、郡中财政自立度最低的抱川市

反而人均支付了40万韩元的最高额，而且目

前全国10多个财政自立度最低的市、郡都支

付了灾难支援金，由此可见，财政自立度和财

源筹措力量之间的关联性微乎其微。因此，与

其说灾难支援金是财政余力问题，不如说是

制定政策和预算的问题。这接近于优先级问

题。”

第二次灾难基本所得的申请与第一次一

样，通过网络和现场申请进行，申请期限和使

用期限原则上与第一次灾难基本所得的方式

相同。 与只向结婚移民者和永住权者支付第

一次灾难基本所得时不同，此次的第二次灾

难基本所得不仅是登记的外国人，就连申报

在国内居住的外籍同胞也将全部得到支援。

这是可以让居住在京畿道的所有外国居

民切实感受到自己是京畿道居民并感到自豪

的决定。 <한글 기사 2면>   왕그나 기자

2차 재난기본소득, 京畿道第二次灾难基本所得，将支付给所有的外国居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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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рея вошла в То
п-10 самых дорогих стран мира. В уч
ет брались пять показателей: стоимо
сть покупки и аренды жилья,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средний чек в ресторане и 
покупатель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населен
ия. 

Чтобы в Корее не только выживат
ь, но и жить с комфортом необходим
о научиться очень аккуратно обраща
ться с финансами. Для этого известн
ые финансовые консультанты и прос
то успешные люди рекомендуют: 

1) Вести детальный учет доходов. 
Для этого существует много мобиль
ных приложений, кто-то предпочитае
т таблицу в Excel, кто-то по старинке 
записывает в блокнот. Сюда входят 
все поступающие к вам деньги: зарп
латы, подработки, доход с бизнеса, п
ремии, подарки от родных и т.д. 

И расходов. Подробный учет помо
жет нам понять, куда уходит больша
я часть денег, какие статьи расхода 
можно смело или постепенно сократ
ить. Вы с удивлением можете обнару
жить, что до сих пор оплачиваете му
зыка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платную 
подписку на сайт, которыми давно не 
пользуетесь, и что счет на кофе и ма
каруны превышает стоимость обедо
в. 

Все расходы делим на Обязательн
ые: жилье, коммунальные платежи, п
лата за садик, школу, продукты домо
й (без спиртного), расходы на лекарс
тва, проезд и налоги; Необязательн
ые: сюда входит все остальное. Плю
с добавляем еще одну статью. 

2) Накопления. Рекомендуется отк
ладывать около не менее 10% от пос
тоянного дохода и 50% от неожидан
ного (подарки, премии). Откладыват
ь можно под матрас в наличных, отк
рыть накопительный счет в банке, ку
пить золото или валюту. И одна важ

ная деталь: накоп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одить сразу после поступлени
я денег к вам, то есть себе необходи
мо плати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а пото
м уже квартплаты, платежи по счета
м и т.д. 

3) Цель накоплений. Ремонт в дом
е, долгожданный отпуск за границей 
или начало нового бизнеса – чет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с целью, суммой и сро
ками поможет более дисциплиниров
анно подойти к откладыванию денег.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можно став
ить новую. 

4) Высчитать стоимость одного ра
бочего часа. Для этого делим зарпл
ату на количество часов, которые в
ы провели на работе, включая сбор
ы, дорогу на работу и обратно. Циф
ра получится гораздо меньше прив
ычной ставки. Например: зарплата 
2,000,000. Рабочий день (начиная с п
робуждения в 7 утра и заканчивая п
рибытием домой в 7 вечера) – 12 ча
сов, работаете вы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
о пятницу, значит, вместо привычно
й 40-часовой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вы р
аботаете 60 часов. Итого 2,000,000/
(12*5*4)=8,333. При обычном расче
те один час вашего труда стоил бы  
2,000,000/(8*5*4)=12,500 вон. Такие р
асчеты здорово отрезвляют и помог
ают нам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спонтанны
х покупок. Когда захочется купить оч
ередную розовую кофточку или черн
ые джинсы, разделите стоимость ве
щи на стоимость вашего рабочего ча
са. Например, джинсы стоят 60,000 в
он, а ваш рабочий час – 8,333. Чтобы 
заработать на данную вещь, вам нео
бходимо проработать 7 часов. Стоит 
ли игра свеч? 

5) Наведите порядок дома. Избавь
тесь от вещей, которые не носите и н
е используете. Вещи в хорошем сос
тоянии можно отдать на благотворит
ельность или продать на сайте по пр
одаже б/у вещей, остальное смело в
ыкину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 не тольк
о обнаружите, как много денег трати
тся на неиспользуемые вещи, но и, м
ожет, найдете тот самый свитер с ещ
е не отрезанной биркой, о приобрет

ении которого совсем забыли. Также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е ревизию в хол
одильнике,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лишние 
покупки. 

6) Перед походом в магазин соста
вляйте список. И строго ему следуйт
е. И не ходите за продуктами на голо
дный желудок. Если возникает спонт
анное желание купить что-то несъед
обное, см. пункт 4. 

7) Иногда устраивайте «диетическ
ие дни». Речь не о подсчете калорий 
и сбросе веса. Диету можно устроит
ь своим финансам (моя коллега в те
чение недели тратила только на про
езд в метро: обеды приносила с соб
ой, не покупала кофе и вещи). И пер
иодически разгружайте свой холоди
льник (냉장고 파먹기), вы удивитесь к
ак, во-первых, много продуктов у вас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во-вторых, как при п
омощи этих продуктов можно разноо
бразно питаться. 

Еще можно начать изучать акции и 
вложения в недвижимость, вспомнит
ь, чем вы талантливы и попробовать 
превратить хобби в деньги, попросит
ь вернуть долг, взятый подругой мно
го лет назад. Не ставьте сразу высок
ую планку, так как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бу
дет сложно ее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и вы 
сорветесь раньше чем хотелось бы. 
И как во всех методиках, важнее все
го периодичность.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
лнять намеченное,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
епени но именно выполнять. Станов
итесь богаче!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10대 국가에 포함됐다고 한다. 물가

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주거비(집을 사고 

임대하는 비용), 식비, 외식비,　국민의 

구매력 등 다섯 가지 지표가 고려되었다.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뿐

만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재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를 위해 잘 알려진 금융 컨설턴트와 성

공한 사람들은 다음 7가지를 권장한다.

1) 소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이

용할 수 있다. 누군가는 Excel의 표를 선

호하고 누군가는 메모장에 구식 방식으

로 쓰는 걸 선호한다. 여기에는 급여, 아

르바이트, 사업 수입, 보너스, 친척의 선

물(용돈) 등 모든　받는 돈이 포함된다.

또한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한

다. 상세한 회계는 대부분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지출 항목이 안전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록을 하다보

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음악 앱이나 

유료 구독에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커

피와 마카롱 요금이 식사비용을 초과한

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

모든 비용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

눠 볼 것을 권한다. 의무적인　비용에는 

주거비, 공과금(관리비), 유치원 비, 교육

비, 가정　식비(알코올 제외), 의료비, 교

통비 및 세금 등이 있을 것이다. 반면 비

의무적인　비용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2) 축적금: 정기적인 수입의 약 10%　

정도와 예상치 못한 수입(선물, 보너스)

의 50%를 따로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매트리스 밑에 현금을 넣어두거나 은행

에 저축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이나 외화

(달러)를 살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은 저축은 돈을 받자마

자 바로 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축 후에 임대료, 청구서 지불 등을　해

야　한다.

3) 저축의 목적: 집을 개조하거나(수

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외여행 또는 새

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목적으로 금

액 및　시기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더 규

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

한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4) 한 시간의 비용을 계산해　본다. 먼

저　월급을 계산하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시간으로 나눈다. 수치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면 급여 2백만원의　경우 근무일(오전 7

시에 일어나서 오후 7시에 집에 도착)은 

12시간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다. 즉, 주 40시간 근무 대신 60시간 근

무한다. 합계 2,000,000 / (12*5*4)=8,333

원 ; 따라서 기본 시급은 2,000,000 / 

(8*5*4)=12,500원이다. 이러한 계산은 매

우 냉정하며(정신을　번쩍하게　하며) 충

동적인 구매를 자제하는 데 도움이　된

다. 핑크색 블라우스나 검은 색 청바지를 

더 사고 싶을 때는 물품 가격을 근무 시

간으로 나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

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장올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Финансовые советы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재정적 조언

어느 나라나 근검절약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 ... 시간 잘 활용하고 투자법도 익혀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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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시흥시보건소, 정왕1동 주민

센터와 함께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센터 주차장에 설치 

운영했다.<사진=시흥외복>

이번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의 수도권 3차 유행

에 따라 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

해 운영됐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는 선별검사는 증상

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미등록 외국인들도 전화번호만으로 검

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센터의 전직원이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관내 외국인주민들은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를 

방문하면 계속해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 필요없이 전화번호만으로 접수가 가

능하다.

No need I.D. Any foreigner can visit to Siheung 

Public Health Center or Jeongwang Health Center 

to get free Covid19 test.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운동으로 건강 ON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로 인해 신체활동이 

줄어든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내 몸 운동

모드 ON, 온라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집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오

는 2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화상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운동교실은 아령, 폼롤러 등을 이용한 신체

활동 수업으로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

성되었으며, 올바른 걷기 자세와 소도구 활용 운동

법 등 실시간 소통으로 맞춤형 운동 상담도 할 수 

있다.

한편 목감동에 소재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2월

에 준공했다. 통합건강상담실, 운동지도실, 재활보

건실 등 전문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개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중부권 지역주민과 온라인

으로 만나기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

활지원센터(031-310-0703)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미등록 외국인도 편하게 받는 코로나 검사’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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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ยูร่ะหวา่งการทดสอบโคโรนายงัไดรั้บ "คา่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ลาป่วย" 

คนงานจ�านวนมากสมัผัสกบัการตดิเชือ้ COVID-19 จาก

การตดิตอ่กบัคนหลายคนอยา่งหลกีเลีย่งไมไ่ด ้โดยเฉพาะ

อยา่งยิง่ คนงาน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 เชน่ คนงานรายวนัตอ้งกงัวล

เกีย่วกบัการด�ารงชวีติของพวกเขากอ่นทีจ่ะทดสอบวา่พวก

เขามอีาการทีน่่า สงสยัของ COVID-19 หรอืไม่

ในกรณีของศนูยโ์ลจสิตกิส ์Bucheon Coupang ในกรณี

ของคนงานรายวนัคา่จา้งรายวนัจะเชือ่มโยงโดยตรงกบัการ

ด�ารง ชวีติของพวกเขาดงันัน้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มอีาการสงสยั 

COVID-19  แตพ่วกเขาก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

งา่ยดายหรอืไป ท�างานโดยไมไ่ดพั้กผอ่นปัญหาคอืหากผูท้ี่

มอีาการของการตดิเชือ้ไมไ่ดรั้บการทดสอบและยงัคง

ท�างานตอ่ไปอาจน�าไปสู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การตดิเชือ้ใน

ชมุชน

ดงันั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งึจา่ยเงนิจ�านวน 230,000 วอนตอ่

คนส�าหรับ "คา่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เจ็บป่วย" 

เพือ่ใหค้นงาน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สามารถ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 

COVID-19  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กงัวลเรือ่งความเป็นอยู่

■การ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ส้�าหรับการลาป่วยมผีลกบั

คนท�างานรายวนั ...ใบสมคัรใน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ปี์นี้

ในปีนีเ้พือ่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ทา่ทขีองรัฐบาลในการ "ขยาย

การทดสอบ COVID-19  การทดสอบลว่งหนา้" โครงการนี้

จะด�าเนนิ

การโดยการผอ่นปรนขอ้ก�าหนด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เพือ่ใหค้น

งานทีม่ชีอ่งโหวท่ัง้หมดที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วนิจิฉัยสามารถ

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โดยไมค่�านงึถงึอาการเป็น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

มาตรการในการด�ารงชวีติของคนงานทีเ่ปราะบางและการ

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ร่ะบาดของ COVID-19

นอกจากนีข้อบเขต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จ็ะ

ขยายออกไปดว้ย ปีทีแ่ลว้แอปพลเิคชนั จ�ากดั เฉพาะผูอ้ยู่

อาศยัถาวร

และผูย้า้ยถิน่ฐานทีแ่ตง่งานแลว้แตใ่น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

จดทะเบยีนในจังหวดัทัง้หมดจะมสีทิธิ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

อาศยัอยูใ่นคยองกโีด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สมคัรคอืตัง้แตว่นัที ่1 กมุภาพันธถ์งึ 10 

ธนัวาคมและเอกสารทีจ่�าเป็น เชน่ แบบฟอรม์ใบสมคัรส�าเนา

บตัรประจ�าตวั ประชาชนการยนืยนัประสทิธภิาพการแยกตวั

เองและการชดเชยส�าหรับใบเสร็จรับเงนิทีฉ่อ้โกง และ 

เอกสารยนืยนัคณุสมบตัจิะถกู สง่ไปยงัเมอืง / เขตที่

เกีย่วขอ้งทางอเีมล สง่ไปรษณียห์รอืเยีย่มชมคณุสามารถ

สมคัร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คณุ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การตรวจ

วนิจิฉัยได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การตรวจวนิจิฉัยผา่นศนูยบ์รกิาร

สาธารณสขุหรอืคลนิกิคดักรองและหลงัจากผลการตรวจ 

(ลบ) ออก

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 COVID-19  ขอแนะน�า

ใหส้มคัรทางออนไลนแ์ทนการเยีย่มชมและจะจา่ยคา่

ตอบแทน เป็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 หรอื บตัรเตมิเงนิหลงัจาก

ตรวจสอบเอกสาร

ส�าหรับ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โปรดตดิตอ่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ค์ยองกโีด 

(031-120) หรอื ผา่นเมอืง / ปืน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ปีทีแ่ลว้

จังหวดั

คยองก ีจา่ยเงนิ 233,253 ลา้นวอน (ณ วนัที ่16 

พฤศจกิายน 2020) ใหก้บัผูค้น 1,011 คน หลงัจากหา้เดอืน

ของการ

เริม่ตน้การนับสนุนเงนิ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

ลาป่วย มคีนงานระยะสัน้ 235 คน คนงานรายวนั 429 คน 

คนงานประเภทพเิศษ 264 คน และ พยาบาล 83 ค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พบวา่ 43% ของผูส้มคัรทัง้หมดเป็น

คนงานรายวนัเชน่สถานทีก่อ่สรา้งซึง่ไม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

รา่งกาย หรอื หยดุพักไดแ้มว้า่จะมอีาการทีน่่าสงสยั

เนือ่งจากคา่จา้งรายวนัของพวกเขาเกีย่วขอ้งโดยตรงกบัการ

ด�ารงชวีติของพวกเขา

ในขัน้ตน้มเีพยีงคนงานทีถ่กูกกักนัตวัเองจนกวา่ผลการ

ทดสอบจะไดรั้บแจง้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การทดสอบอยา่งจรงิจัง

ส�าหรับอาการทีน่่าสงสยัของ COVID-19  แตต่ัง้แตเ่ดอืน

กรกฎาคม คนงานทีไ่มม่อีาการซึง่เขา้เยีย่มชม และ ใชส้ ิง่

อ�า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

หลายอยา่งทีร่ายงานโดยมาตร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กกักนัสว่น

กลางรวมอยูด่ว้ย

นอกจากนี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ชดเชยการสญูเสยี

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ลาป่วยเมือ่ปีทีแ่ลว้ไดข้ยายออกไปอยา่งเรง่

ดว่นจากวนัที ่11 ถงึ 24 ธนัวาคม เพือ่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

จ�านวนผูป่้วยที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 COVID-19  ทีเ่พิม่ขึน้อยา่ง

รวดเร็ว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เพือ่

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กลุม่โดยอนุญาตใหค้นงานที่

อยูใ่นจดุบอดดว้ยเหตผุล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ฯลฯ ไดรั้บการ

ทดสอบอยา่ง

รวดเร็ว เงนิทนุการสญูเสยีรายไดจ้ากการลาป่วยเมือ่ปีที่

แลว้ไดข้ยายออกไป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จากวนัที ่11 ถงึ 24 

ธนัวาคม

<한글 기사 47면>

                                    이아리 기자

'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การเอาชนะ COVID-19 ' ของเขตคยองกโีด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

จอง  다문화가족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สนับสนุน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

ประสบปัญหา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

สายพันธุใ์หม ่(COVID-19) 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เพือ่เปิดสมดุ

บญัชเีงนิฝากเชงิลบจ�านวนมากถงึ 10 ลา้นวอ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29 ทีผ่า่นมาวา่จะสง่

เสรมิโครงการ '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 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เอาชนะ COVID-19 ตัง้แต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ปีใหมน่ี ่นีเ้ป็น

ครัง้แรกในบรรดา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ใหเ้งนิกูท้ี่

ไมม่หีลกัประกนัดอกเบีย้ต�า่โดยไม่

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ค�า้ประกนัแก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ทีต่อ้งการเงนิทนุเรง่ดว่น แต ่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ใชภ้าคการ

เงนิแรกเนือ่งจาก

อนัดบัเครดติทีต่�า่หรอืมปัีญหากบั 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สงู

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นีส้ามารถยมืไดส้งูสดุ 10 ลา้นวอน

ตอ่ บรษัิท ระยะเวลากู ้1 ปี แตส่ามารถขยายได ้4 ครัง้จงึ

ใชไ้ดน้านถงึ 5 ปีอตัราผันแปร 3 เดอืน (ณ วนัที ่17 

ธนัวาคม) คอื 2.58%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ส�าหรับการค�า้

ประกนัพเิศษโดยใชม้ลูนธิคิ�า้ประกนั

สนิเชือ่ Gyeonggi ทีม่อียูผู่ใ้ชจ้ะตอ้งจา่ย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การค�า้ประกนั 1% ตอ่ปี แต ่Gyeonggi-do จะจา่ยคา่

ธรรมเนยีมค�า้

ประกนัเต็มจ�านวนส�าหรับ COVID-19 นีท้ีเ่อาชนะ

ในบรรดา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ด่�าเนนิงานในพืน้ทีค่

ยองกตีวัแทนม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 6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ราย

ไดเ้ฉลีย่ (8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โดยพจิารณาจากครัวเรอืน 

4 คน) หวัหนา้ครัวเรอืนทีเ่กษียณอายแุลว้ในชว่ง 40 ถงึ 

50 ปีผูล้ีภ้ยั,ผูพ้กิาร คน,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ตอ้ง

สอดคลอ้งกบัผู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ารค�า้ประกนัผู ้

ใช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ม่ดีอกเบีย้สงูและผูก้อ่ตัง้ใหมซ่ ึง่เป็น

คนหนุ่มสาวทีอ่ายตุ�า่กวา่ 39 ปี จ�า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

ทัง้หมด 2 แสนลา้นวอน

และ บรษัิท อยา่งนอ้ย 20,000 แหง่จะไดรั้บประโยชน ์

ตัง้แตว่นัที ่11 มกราคมธนาคารสามารถเปิดไดท้ีส่าขา 

154 แหง่ของ NH Nonghyup Bank และส�านักงานสาขา 

61 แหง่ซึง่ตัง้อยูใ่นพืน้ที ่Gyeonggi

เนือ่งจาก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เีป็น 'สมดุบญัชเีงนิฝากส�าหรับ

การกูค้นืกรณีฉุกเฉนิ' ธนาคาร NH Nonghyup จงึให ้

บรกิาร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ส�าหรับการขอค�า้ประกนัการรับการ

คดักรอง (รวมถงึ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สถานะ ณ สถานที)่ และ

เงนิกูเ้พือ่ ใหป้ระชาชน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ส่ะดวกและ

รวดเร็ว นโยบายในการด�าเนนิการ ดงันัน้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ทีต่อ้งการรับ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สามารถรับค�าปรกึษาผา่น 25 สาขาของ

มลูนธิคิ�า้ประกนัสนิเชือ่ Gyeonggi (หมายเลขตวัแทน 

1577-5900) และสาขาของ NH Nonghyup Bank 154 

สาขาใน Gyeonggi-do และส�านักงานสาขา 61 แหง่ 

(หมายเลขตวัแทน 1661- 3000, 1522-3000)

เกีย่วกบั 'เอาชนะ COVID-19 สมดุเงนิฝากส�าหรับนัก

ธรุกจิรายยอ่ยในคยองกโีด'ผูจั้ดการ Hwang Young-

seong, ฝ่ายสนับสนุนองคก์รเฉพาะดา้น Gyeonggi-do 

ซึง่เป็นแผนกหลกัทีรั่บผดิชอบกลา่ววา่ "โครงการนีท้�าให ้

นัก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ทีก่�าลงัตอ่สูก้บั COVID-19 มอี�านาจในการ 

เอาชนะภยัพบิตัแิละลกุขึน้อกีครัง้มนั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กกักนั

ทาง เศรษฐกจิทีด่�าเนนิการเพือ่จดุประสงคน์ี ้"เขากลา่ว" 

เราคาดหวงัวา่มนัจะเป็นจดุเริม่ตน้เพือ่น�าไปสูว่งจรทีด่งีาม

ของ 

เศรษฐกจิในทอ้งถิน่ผา่นชอ่งทางการจัดหาเงนิทนุดว้ย

ตนเองทีร่าบรืน่ .” <한글 기사 44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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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힘

든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여성 및 저소득층을 위한 다

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도 

시흥시의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해 탄탄

한 미래를 준비해보자.

#시흥여성새일본부, 여성인턴제 참가자 

모집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본

부는 기업체와 인턴 참가 여성들에게 장

려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여성인턴제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과 결혼이민

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

획됐다. 여성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

과 능력과 취업의지를 갖춘 취업희망여

성과의 연계를 통해,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올해는 81명을 모집한다.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3개월 인턴기간동안 월 80만원의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채용 후 9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턴연계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미만 기업체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

해 한시적으로 1인 이상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근로기준법이나 최

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

다. 자세한 조건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확

인하면 된다.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9개월 이상 근

무 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인

턴제를 희망하는 여성은 시흥여성새

일지원본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

야 하므로 시흥여성새일본부(031-310-

6023~6037)에 신청방법을 문의하거나 시

흥시 홈페이지 일자리경제포탈(https://

www.siheung.go.kr/economy/contents.

do?mId=0109010600)을 통해 자세한 사

항을 확인하면 된다.

#저소득층 목돈 마련 통장 가입자 모

집

시흥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

년저축계좌) 가입 참여자를 모집한다.

통장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3

년 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더

해져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

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 혹은 

의료수급 가구,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

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

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는 차상위계

층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자는 자활

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참여한 근로자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각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

~39세)과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

위계층의 청년(만15세~39세)이 대상이다.

두 통장 모두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

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은 1~10차에 걸쳐 연10회 가입자를 모집

하며,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

는 1~4차에 걸쳐 연4회 모집 한다. 지원

혜택과 요건은 통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2,757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원된

다.

신청은 가입기간 내에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접수)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저축액이 쌓이는 만

큼 미래에 대한 꿈도 커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자 모집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생활보

장과(031-310-26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 다문화가족, 취업 준비하고 목돈 마련 통장 가입하자”

시흥시, 여성인턴제 참가자 모집 및 목돈 마련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운영

다문화 사회가 성숙해 감에 따라 한

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생활

하는 외국인주민도 늘고 있다. 그 중에

는 지역 사회 외국인주민을 위해 기부

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

범적인 이들이 적지 않다. 정왕본동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 압잘씨(AFZAL 

MUHAMMAD, 정왕본동 외국인 자율

방범대 소속)는 지난 1월 27일 정왕본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19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써 달라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에 온 지 16년이 된 압잘씨는 직

장생활을 하면서 아껴서 모은 돈으로 

해마다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압잘씨는 또한 외국인 거주가 많은 

정왕본동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자율방

범대를 통해 방범활동, 김장담그기, 미

용실자원봉사 등 꾸준히 자원봉사활

동 실시했고, 타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

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

해 병원에 동행하며 손과 발이 되어주

고 있다.

지난해에도 관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140만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시를 위해 마스크 100장을 후원하

는 등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 어려움

에 처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

천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을근 정왕본동장

을 비롯한 맞춤형복지팀 직원들과 압잘

씨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

탁받은 사랑의 후원금은 정왕본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지정기탁 후 

정왕본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오을근 정왕본동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해마다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신 압잘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서로 돕는 

정왕본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시흥 거주 외국인주민 압잘 씨, 어려운 이웃 위해 사랑의 후원금 기탁

정왕본동에 200만원 기탁, 해마다 기부 ...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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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야, 물러가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세계 여러나라 국기를 들고 포즈

를 취하고 있다. 센터직원들의 활기찬 표정이 인상깊다. 올해는 정말로 코로나19가 물러가길 바란다. <사진=부천다가> 김영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회복의 힘 키운 일 년”

<기고> 최지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작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

번 확진자가 나왔다. 

별일 아닐 줄 알았다. 그동안 우리가 겪

어봤던 전염병들처럼 그저 그렇게 지나

갈 줄 알았다. 아니었다. 1번 확진자 발

생 이후 일 년의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안에서 헤매고 있

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나 

흔하게 겪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을 피하게 되었다. 어느 곳에 가던 체온

을 측정하고 방문기록을 남기는 게 불편

하지 않게 되었다. 입학은 미뤄졌고 교육

과 회의는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비대면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당연해졌고 

대면이라고 하면 조금 두렵게 되었다. 그

리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휴관

을 하였다.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기

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익숙함은 곧 그리움이 되었다. 

당연하게 들렸던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 

그리고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와 쾌활한 

웃음소리, 예쁘게 선생님을 부르는 목소

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센터 앞에는 커다란 벚꽃 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 봄이 옴을 제일 먼저 알리는 

그 벚꽃나무는

매년 어찌나 예쁘게 꽃을 피우는지 벚꽃

이 만개할 때면 포토 존으로도 활용되었

다. 그러나 작년 벚꽃나무는 외롭게 봄을 

시작하고 끝을 내었다. 우리는 모두 공허

하게 바빴지만 센터는 생기를 잃었다.

조금씩 생기를 회복하려던 우리 모두에

게 우려하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사

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티끌만큼 멀어졌지만 마음은 조금 더 허

전해졌다. 

뉴스에선 백신 구입과 접종시기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

지만 실제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까지

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작년 이맘때 보

다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19로 많은 것을 잃었고 잃은 만큼 경험

치를 쌓았다. 우리에겐 회복의 힘이 있다

고 믿는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기를 기

회로 삼아보려 노력 중이다. 일상에서의 

방역 수칙 매뉴얼을 지키고 개인의 위생

을 보다 신경 쓰고 ‘나 하나쯤은…’이라

는 이기적인 마음을 같지 않기 위해 우

리는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 대면 교육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곧 방문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간 하지 못했던 센터를 

새단장하고 있다.

너무 당연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

상이 무너지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울림이 중단

되었다. 공허하고 우울한 나날들의 연속

이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의 곁에는 

늘 행복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희망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 작고 소중

한 희망에 행복하려 한다. 시간은 빠르

다. 이 추위가 지나면 곧 부천시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앞 벚꽃나무에 몽우리를 볼 

수 있을 것 만 같다. 올 봄에는 센터가 

그 어느 때보다 왁자지껄 할 수 있길, 작

년에 힘들고 우울했던 나날들을 다문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쁜 목

소리들이 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

란다.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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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ще в июле 2019 года была произв
едена реорганизация системы меди
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для иностранц
ев. Согласно новым изменениям,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находящиеся на террит
ории стран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оле
е 6 месяцев должны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оформ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При этом и
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прибывшие в ст
рану по студенческой или брачной в
изе, обязаны оформить страхование 
сразу после прибытия .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с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обязательная подача з
аявления об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еди
цинском страховании была отложен
а до 28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по запро
су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тран
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чиная с 1 мар
та 2021 года все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
и, въезжающие в стран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 срок более 6 месяцев по ви
зе с квалификацией “обучение за гра

ницей” (D-2) или “общее образовани
е” (D-4), должны оформить государс
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и п
латить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Учитывая особенности иностранн
ых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в Ко
ре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лях и не в
едут никакой дох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тановило льготу 
в размере 50% на страховой взнос д
ля виз D-2 и D-4. Однако в этом году, 
чтобы отразить трудности в сфере о
бразования из-за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
ной инфекции (Ковид 19) и помочь ур
егулировать систему, было решено п
рименить 30% льготу. Планируется у
величивать льготу с каждым годом. 
Так с марта 2022 по февраль 2023 - л
ьгота составит 40%, и 50% после ма
рта 2023 года.

Сроки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оформлен
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може
т отличаться в каждом отдельном сл
учае.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е по визе D-2 и D-4 для по
л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ли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предполагаемо 
будет составлять как минимум 2 год
а. Поэтому сразу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
ану необходимо оформить государс

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То
же самое касается 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
йцев, прибывших по визе F-4. Если ц
ель вашего обучения это курсы, вкл
ючая языковую подготовку, оформле
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страховки необход
имо если срок вашего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6 месяцев.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позволят сократи
ть расход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
та на 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уменьшить количество случаев, ко
гда оформляли страховку в случае в
озникновения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рог
остоящего лечения.

2019년 7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외국

인 위주로 개편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

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

다. 유학생 및 결혼 비자로 입국한 외국

인도 입국 후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

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교육부의 요청으로 2021

년 2월 28일까지 유예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유학(D-2)’ 또는 ‘일

반 교육(D-4)’ 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외

국인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가입해

야 한다.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교육 또

는 학위를 받기 위해 D-2 및 D-4 비자

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최소 

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후 즉시 국

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F-4 비자로 입국하는 조선족도 마찬가

지이다. 그러나 학업 목적이 어학 연수를 

포함한 교육 목적인 경우, 체류 기간이 6

개월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정부는 교육 목적으로 한국에 거

주하면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유학

생의 상황을 고려해 D-2, D-4 비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했다. 올해는 신종 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으로 인

한 교육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의 이

해를 돕기 위해 30%를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 

정부는 매년 부담을 늘려 2022년 3월

부터 2023년 2월까지 40%, 2023년 3월 

이후에는 보험료의 50%를 부과하기로 했

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치료를 위한 정

부예산 지출을 줄이고 비싼 치료비가 발

생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례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бязательно оформ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действует теперь и 
на студентов! 국민건강보험,　장기 유학생 즉시 가입 ... 단기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체류시 가입

京畿道女性家庭财团最近发行了《全

球灾难，新冠病毒和移住民》焦点分析报

告书。

据该报告显示，新冠病毒会对脆弱、

处于被疏远状态的人群产生影响，特别

是对移住民产生更大影响具有非常大的

可能性。因此，在应对新冠病毒带来的危

机时，包括移住民在内保护他们的权利，

并与社会团结及沟通密切相关。

在此次焦点分析中，活用国家人权

委员会去年11月公布的《新冠病毒和移住

民人权监测结果》，针对移住民筛选出的

新冠病毒形势下感到最困难的方面，以

及制度和政策等进行了提醒。

调查结果显示，移住民选择的新冠

病毒所带来的最大困难是“收入减少带

来的经济损失”(第一次66.6%，第二次

65.7%)，其后依次为，利用大众交通工具

等日常生活不便、利用医疗机构带来的

困难和恐惧、歧视制度和政策等。另外，

据调查，他们曾因新冠病毒在工作岗位

上遭受过损失(90.9%)，还曾经历过减薪、

无薪休假、解雇及劝告辞职等损失。

作为强力的单一语言使用国，韩国

政府的官方公布也是只使用韩国语，因

此，居住在韩国的移住民由于语言及社

会文化上的阻碍，在获取预防新冠病毒

信息方面必然会遇到困难。

特别是，根据新冠病现况，对移民产

生直接影响的签证、滞留、出入境相关信

息、外国感染者的治疗费等针对外国人

的各种政策的详细内容正在发生变化，

但相关信息尚未充分提供给移住民。

因此，去年京畿道运营的“京畿外国

人SNS记者团”事业，用移住民的母语提

供相关报道，在新冠病毒抗疫中起到了

很大的作用。

另外，2020年3月因新冠病毒引起的，

经济上受到打击后，以首尔市、京畿道等

部分地方自治团体为中心，正式展开了

关于灾难基本所得支付的讨论，从4月开

始，也从中央政府层面上支付了灾难支

援金。当时，还发生了在中央政府及地方

自治团体的灾难支援金对象中，外国人

被排除在外的情况。

对此，京畿道最近根据国家人权委

员会发出 “在新冠病毒支援时区别对待

外国人是歧视” 的劝告，决定在第二次

灾难基本所得支付对象中，将所有在道

内登记的外国人和在国内申报居所的外

籍同胞也包括在内。

研究负责人崔英美研究委员指

出:“就像战胜病毒的身体具有免疫力一

样，灾难会破坏共同体，但灾难得到妥

善克服的共同体会比以前更加牢固和安

全。病毒不分国界和种族，因此和病毒对

抗的我们也应该超越憎恶和歧视，需要

不排除任何人的广泛的联合。”

崔研究委员还强调指出:“需要包括

在同一领土因同样的灾难而受到更大影

响的移住民在内的灾难对应政策”，“国

家要特别注意，要让移住民包含在积极

地沟通渠道中，绝对不能被排除在外”。

<한글 기사 41면>     왕그나 기자

京畿道女性家庭财团称:“在新冠病毒的形势下需要广泛联合，任何人都不能被排除在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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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번째 해바라기센터 부천시 개소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부천시 권역 피해자 지원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센터장 신

응진)가 1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다. 위치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

병원 향설관 지하 2층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시.도.지자체, 지방경찰청, 병원의 협

약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의 공동 예산

으로 설치된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는 

응급지원과 지속 지원을 함께 제공하

는 ‘통합형’ 센터다. 전국에는 총 17

개, 경기도에는 총 3개의 통합형 센

터가 있다. 

병원 내 응급지원센터는 피해자 치

료와 안정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실, 

상담실, 진술 녹화실, 안정실 등을 별

도로 갖췄다. 병원 인근에는 지속지

원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피해자

의 심리를 지원하는 심리평가 및 심

리치료실을 마련했다.

센터 소장을 맡은 이소영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

롯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

관 5명과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

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 15명이 협

력하여 해바라기센터를 찾는 피해자

를 지원하게 된다. 

신응진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장은 

“안산시나 고양시로 이동해야 했던 

부천시 권역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중부해바

라기센터 개소로 피해자 지원 분야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

라 기대한다”라며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

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

다”고 전했다.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32-651-1375)로 상담하면 신속

하고 안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우울 OFF, 즐거움 ON”

부천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0만원 확대해

부천시는 올해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의 지원금을 10만원으로 확대하고,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을 자동으로 충전

하는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다

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이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해 

2만3천명의 부천시민에게 20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6세 이상(2015.12.31. 이

전 출생)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

위계층이며, 1인당 작년보다 1만원 인상

된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용처는 도서, 

공연, 문화체험,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온.오프

라인 가맹점이다. 

올해부터는 2020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

이 없어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주

는 ‘자동재충전’을 시작한다. 

자동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발

급자인 경우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이용자는 문화

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전화(ARS) 연결

을 통해서도 재충전할 수 있다. 신청 기

간은 11월 30일까지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부천시, 청년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덜기

부천시가 ‘벼락 맞은 정장’ 사업을 

통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며 

청년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어주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한 ‘벼

락 맞은 정장’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로 도장을 새기듯 취업난에 힘들어하

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행운을 기원하

는 의미를 담았다.

대여 품목은 재킷, 바지, 셔츠, 블

라우스, 치마와 넥타이, 벨트, 구두까

지 정장 세트 일체다. 대여 기간은 3

박 4일로, 최초 이용 시 전문가의 코

디 조언과 함께 간단한 수선도 받을 

수 있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

다.

올해 대여매장은 서울에 소재한 뉴

피닉스(방배동 422-6, 3층)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새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취

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천일자리

센터로 문의(032-625-8431~9)하면 된

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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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検査を受けた外国人住民‘病暇所得損失補償金’支給

労働者たちも意図せずともコロナ19感染にさらさ

れることがある。しかし特に日雇い労働者など脆弱

労働者は、コロナ19が疑われる症狀があれば検査に

先立ち、まず生計の心配を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

か。

富川クーパン物類センターの例でみられたよう

に、日雇い労働者の場合一日の稼ぎがそのまま生計

手段となるため、コロナ19が疑われる症狀があって

もすぐに検査を受けたり休まずに仕事に出かけるだ

ろう。問題は感染症の人が検査を受けずに仕事を続

けると、それが地域社會感染拡散につながってしま

う。そのため京畿道は昨年から脆弱労働者が生計の

心配をせずにコロナ19検査を受けられるよう、‘病

暇所得損失補償金’を一人当たり23万ウォン支給し

ている。

■ 病暇所得損失補償金、日雇い労働者たちに効を

奏する…今年は2月に受付け

今年は‘コロナ19先制検査擴大施行’という政府

方針に合わせ、症狀のあるなしに関わらず診斷検査

を受けた脆弱労働者すべてが支援対象となるよう、

支給要件を緩和して事業を施行する。脆弱 労働者

の生計對策とコロナ19擴散防止防疫網をより强化す

るためだ。あわせて外国人に対する支援範圍も広げ

た。昨年は永住權者と結婚移民者に限り支援した

が、今年は道內に居住する登錄外国人すべてが対象

となり、居住地が京畿道の外國國籍同胞も含まれ

る。

申し込み期間は2月1日から12月10日まで。申込

書、身分證のコピー、自家隔離履行および補償金不

正受給関連確約書、資格確認立證書類などの必須書

類をメール、郵便または訪問し申し込むこと。ただ

し保健所·選別診療所を通じて診斷検査を受け、結果

(陰性)が出てから申し込むこと。

コロナ19擴散を少しでも防止するために訪問受付

よりオンライン受付をお薦めする。書類審査を経て

地域貨幣やﾌﾟﾘペイドカードで補償金を支給。

詳しいことは京畿道コールセンター(031-120)、ま

たは市·郡に問い合わせること。

昨年の京畿道病暇所得損失補償金支援は、スター

トから5ヶ月で1,011人に2億3,253万ウォン(2020年11

月16日基準)を支給した。短時間労働者235人、日雇

い労働者429人、特殊形態勞動從仕者264人、療養保

護士83人などだ。

特に一日の稼ぎが生計と直結していて、疑わしい

症狀があっても檢診を受けたり休めず働かなくては

ならない工事現場などの日雇い労働者が支援者全体

の43%に達し、京畿道の迅速な政策推進が効を奏した

ようだ。

当初コロナ19の疑わしい症狀で検査を受け、検査

結果通報までの間に自家隔離した労働者のみが対象

であったが、7月からは中央防疫對策本部に通報があ

った感染者訪問多重利用施設を訪問·利用した無症狀

労働者も含まれることになった。

また昨年の病暇所得損失補償金の申し込み期間も

12月11日から24日までと緊急延長した。コロナ19感

染者が急增する状況に合わせ、經濟的理由などによ

り死角地帶に置かれた労働者が迅速に検査を受けら

れるようにし、集團擴散を遮断するための措置だ。

<한글 기사 47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Hội phụ nữ & Gia đình tỉnh Gyeonggi đã có báo cáo 
mới nhất mang tên 「Những tai ương mang tính toàn 
cầu hóa, những người dân di cư và Covid-19」, phân 
tích những điểm nổi bật đang diễn ra trong hiện tại. 
Theo nội dung của báo cáo, Covid đã khiến một bộ 
phận người dân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đặc biệt là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ể đối phó những nguy 
hại của Covid-19, không chỉ những công dân Hàn 
quốc mà ngay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ũng cần được bảo hộ những quyền lợi của họ, đặc 
biệt phải có sự liên kết giữa giao lưu và hội nhập xã 
hội.

Trong phân tích những điểm nổi bật lần này, bản 
báo cáo đã vận dụng “Kết quả tiến hành theo dõi nhân 
quyền của người dân di cư và Covid-19” được công bố 
vào tháng 11 vừa qua của Hiệp hội nhân quyền Quốc 
gia. Trong báo cáo đưa rõ những điểm khó khăn nhất 
của người dân di cư do dịch Covid-19 gây ra, những 
chế độ cũng như những chính sách, vv Theo kết quả 
điều tra, người dân di cư cho biết điều họ cảm thấy khó 
khăn nhất khi dịch Covid-19 xảy ra đó chính là “những 
thiệt hại về kinh tế do giảm thu nhập(chiếm 66,6% 
trong đợt điều tra lần 1 và 65,7% trong đợt điều tra lần 
2)”, những bất tiện trong sinh hoạt hàng ngày như sử 
dụng những phương tiện công cộng hay mua bán đồ 
dùng sinh hoạt, những khó khăn và sợ hãi trong việc 
sử dụng những dịch vụ y tế tại cơ quan y tế, những 
phân biệt đối xử trong chế độ và chính sách hỗ trợ, vv 
Ngoài ra, dịch Covid-19 còn gây ra những ảnh hưởng 
nhất định mà người lao động trực tiếp hứng chịu là 
những thiệt hại trong công việc(chiến đến 90,0%), 

giảm lương, nghỉ không lương, sa thải hay khuyến cáo 
nghỉ việc, vv là những nội dung mà báo cáo thu được 
sau điều tra cụ thể.

Trong tất cả các bài phát biểu của Chính phủ liên 
quan đến dịch Covid đều chỉ được viết bằng một ngôn 
ngữ duy nhất là tiếng Hàn Quốc do đó việc tiếp thu hay 
hiểu được những nội dung mà Chính phủ phát biểu 
cũng là một điều rất khó khăn đối với bộ phận người 
dân di cư.

Đặc biệt những bộ luật hay những quy định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người dân di cư đó chính là vấn đề 
về visa, lưu trú, những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xuất 
nhập cảnh, những hỗ trợ về chi phí điều trị dành cho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bị nhiễm Covid, hay 
những thông tin có liên quan, người di dân cũng không 
được thông báo một cách cụ thể.

Do đó, tỉnh Gyeonggi đã triển khai dự án “Đoàn 
nhà báo SNS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tỉnh 
Gyeonggi” trong năm trước được viết hoàn toàn bằng 
ngôn ngữ mẹ đẻ đã đưa những thông tin cụ thể nhất 
liên quan đến tình hình Covid cho bộ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một cách triệt để nhất. 

Mặt khác, kể từ tháng 3 năm 2020 một số khu vực 
chịu ảnh hưởng chính của dịch Covid-19 như thành 
phố Seoul, tỉnh Gyeonggi hay một số những tỉnh thành 
lân cận đã có những hỗ trợ về tiền thu nhập cơ bản 
dành cho người dân do thiệt hại trong nền kinh tế, 
tháng 4 cùng năm đó Chính phủ cũng đã hỗ trợ trong 
phạm vi toàn quốc. Trong cả hai lần hỗ trợ nói trên 
của Chính phủ cũng như của cơ quan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là người 

không nhận được bất kì sự hỗ trợ nào từ hai tổ chức 
nói trên.

Mới đây tỉnh Gyeonggi nhận được sự khuyến cáo 
của Hiệp hội nhân quyền quốc gia trong báo cáo 
“Trong hỗ trợ dịch Covid-19, cách đối xử khác người 
người trong nướ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là một sự phân 
biệt”, tỉnh Gyeonggi đã quyết định hỗ trợ số tiền thu 
nhập cơ bản cho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trong đó bao gồm cả 
những kiều bào.

Bà Choi Yeong Mi-Hội viên nghiên cứu cho biết rằng 
“Cũng giống như việc cơ thể phải có hệ miễn dịch thì 
mới có thể đẩy lùi được những virus, mặc dù những 
thiên tai có thể phá hủy được cả một cộng đồng những 
nếu cộng đồng cùng nhau chung tay đẩy lùi những 
thiên tai đó thì chắc chắn cộng đồng sẽ trở nên an 
toàn hơn bao giờ hết” và “Giống như việc virus không 
phân biệt ranh giới quốc gia cũng như chủng tộc, điều 
mà chúng ta hiện nay cần phải có đó chính là sự liên 
kết giữa những thành viên trong xã hội, không nên loại 
trừ hay phân biệt bất cứ một thành viên nào”.

Bà Choi nhấn mạnh rằng “cần có một chính sách 
ứng phó với những thiên tai không chỉ dành riêng cho 
công dân Hàn quốc mà cần phải chú ý đến cả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cùng gánh 
chịu hậu quả của thiên tai cùng với công dân trên cùng 
một lãnh thổ, một quốc gia” và “Quốc gia cần chú ý 
đến việc giao tiếp một cách tích cực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giúp họ không cảm thấy mình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tại Hàn quốc”. 
<한글 기사 41면>                      강혜나 기자

“Cần có sự liên kết một cách rộng rãi để không ai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d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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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онд женщин и семьи Кёнгидо неда
вно опубликовал отчёт, посвящённый 
анализу проблемы  「глобальная катас
трофа, Корона19 и мигранты」.

Согласно данному отчёту, Корона 19 
влияет на люд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уязви
мом и разрозн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и, вер
оятно, окажет большее влияние, особе
нно на мигрант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кл
ючение мигрантов в список реагирова
ния на кризис, вызванный Корона 19, з
ащищает их права, а также связывает 
с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ей и общество
м.

В данном анализе проблемы, объяв
лен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ей по п
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
да,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результаты м
ониторинга Corona 19 и прав мигранто
в». Помимо самых сложных мом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пандемией, выбранных м
игрантами, так же была затронута сист
ема политики и др.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наиболее сл
ожным аспектом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в
ыбранным мигрантами, был «Экономи
ческий ущерб из-за снижения доходов 
(1-й этап - 66,6%, 2-й этап - 65,7%), дал
ее неудобства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такие как покупк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

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ложность и 
страх обращения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
ждения, и в завершении дискриминаци
я в системе и политике. Кроме того из-
за Corona 19 было сокращено количес
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90,9%), а также был
и понесены убытки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з
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еоплачиваемого от
пуска, увольнения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к у
вольнению.

Корея страна, говорящая преимуще
ственно на одном языке, и официальн
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сообщения бы
ли объявлены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
ыке, и иммигрант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
рее,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еизбежными трудн
остями при получ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COVID-19 из-за язык
овых и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барьеро
в.

В частности, моменты политики, кас
ающие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ностранц
ев, такие как изменения визового режи
ма и условий пребывания, информаци
я о въезде и выезде, а также медицинс
кие расход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фици
ров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которые изменя
ю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кущей ситуац
ией, связанной с пандемией и т.д, така
я информация недостаточно доступна 

для мигрантов.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роект Кёнгидо «Ин

остранные репортёры соцсетей Кёнг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ыграл большую роль 
в освещении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па
ндемией, предоставив соответствующ
ие статьи на родных языках мигрантов.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огда в марте 
2020 года стал очевиден экономическ
ий ущерб из-за Corona 19, некоторые м
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такие как Сеул 
и Кенгидо, начали всерьёз обсуждать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й 
бедствий, а с апреля пособия во врем
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также выплачив
ались на уровне цент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
льства. В то время иностранцы были и
сключены из списков получающих пос
обия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 пр
едоставленными как центральным пра
вительством так и ме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В следствии от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недавно последовали рекомендации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арламент по правам ч
еловека Кореи: «Другое отношение к и
ностранцам пр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мо
щи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 это дискрими
нац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было решено 
включить все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
остранцев в Кёнгидо и зарубежных со

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явили о с
воём проживании в Корее во второй п
лан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й бедств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 исследованиям, на
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ой Ён Ми отметила: 
«Бедствие разрушает сообщество, од
нако сообщество, успешно преодолев
шее бедствие, подобно организму, обл
адающему иммунитетом, который поб
еждая вирус,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сильне
е и безопаснее, чем раньше ». «Поскол
ьку вирусы не выбирают ни границы, н
и расы, для борьбы с ними и нам, пере
шагнув через неприязнь и дискримина
цию, чтобы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в стороне，　
необходимо прийти к широкой солида
рности».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ой также подче
ркнула: «Необходима политика реагир
ования, включающая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
ые находясь на той же территории так 
же подверглись бедствиям и пострада
ли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Стране,  обра
ща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 ак
тивно привлекать мигрантов к каналам 
общения, стараясь избегать отчужден
ия».
<한글 기사 41면>

                         장올가 기자

Фонд женщин и семьи Кёнгидо: «Необходима широк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чтоб
ы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в стороне из-за пандем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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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더욱 암울한 이주민의 현실

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이민자 200

만명 시대 사

회복지 사각

지대에서 고

통받는 이민

자을 구제하

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이

민자 고충 상담 지원 현장 사례를 공

유합니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어 언어가 다

른 문화적 환경에서 왔을 뿐인데 체

류자격에 따라 마음대로 취업도 할 

수 없고 원하는 도시에서 마음대로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외국인이라는 신

분 때문에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다 같은 인간이고 사람

인데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 

받아도 체류자격에 따라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

다.

사례1) K국에서 온 M씨(남)는 한

국에서 유학생 자격으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도 땄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류자격변경이 안되어 3살 난 

어린 딸과 함께 1년 4개월째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자리 찾

기를 희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

습니다. M씨는 하루 속히 취업을 해

야만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인데 현재 구직

활동(D-10) 기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사례2) N국에서 온 F씨(여)는 중

학생 아들 둘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

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남편의 

비즈니스 사업가 체류자격으로 입국

을 하여 한때는 사업이 잘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어려운 고향 사람들

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업이 부진해지면

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 기

간연장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온 

가족이 미등록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미등록자로 살면서 사

업의 재기를 노렸지만 끝내 뜻을 이

루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F씨의 

남편은 어느 날 출입국사무소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F씨와 그의 아들 둘은 끝

내 출국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등

록자로 살고 있습니다. F씨 혼자서 

언어도 서툴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

자리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

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활동으로 그야말로 하루 

한두끼 먹기도 바쁜 상황에 처해있습

니다.

사례3) J국에서 온 P 씨(여)는 결

혼이주여성입니다. 어린 딸을 동반하

고 재혼으로 한국에 온 P 씨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처

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는 1년 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면서 동반한 딸과 함께 독립하여 늦

게나마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P씨는 얼마 전

에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동반한 딸은 금년에 대학을 가야 하

는데 현재의 가정경제 사정으로는 대

학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딸이 대학을 포기한다고 가

정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

입니다. P씨의 백혈병 항암 치료비에 

기초생계비까지 사회초년생 딸 혼자

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

다. 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P

씨는 법적으로는 현재 남편과 혼인 

관계에 있기에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

기가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P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는 

자녀 없이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하

고 이혼 후 2년 만에 신장투석을 주 

3회 받느라 제대로 일자리도 찾지 못

하고 국적까지 취득하지 못하여 그야

말로 나 홀로 신장병과 투병 중에 있

습니다. 

P씨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도 고향에는 신장투석을 받을 만한 

의료기관이 없어 고향 방문조차 못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이러한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1412.co.kr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460명 선발

2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회장학회 통해 신청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도내 대학생 

및 전문대생, 예체능 특기생들을 대상으

로 장학생 선발을 위해 2월 8일부터 신

청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민회는 1986년 각계 각층의 지

도자들이 모여 경기도 애향심 고취와 인

재 발굴 양성으로 향토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해 설립됐다. 그중 (재)경기도민회

장학회는 연마다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 양성 및 발굴에 

힘쓰고 있다.

올해 선발인원은 총 460명으로 장학생

(대학생, 전문대생) 410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에게 100만~400만 원의 장학

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 자격조건은 2018년 2월 27일부

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서, 국

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

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

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

이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2020년도 

부모의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

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기준은 

성적 20%, 부모소득 70%, 자원봉사활동

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정도에 따

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예·체능특기생은 2020년도 전국 및 광

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

적이 있는 학생(고교생, 대학생, 전문대

생)으로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대회규모, 

시상내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류접수는 

시·군을 통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경기도

민회장학회 사무처로 직접 방문접수하거

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기

타 장학생 선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

화(02-2055-2320, 02-2055-2322)와 홈페이

지(www.ggdm.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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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전염성. 유

행성 질병 등으로 등원.등교가 어렵게 되

면 당장 돌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

지만 오산시에서는 오산시건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걱정

을 덜 수 있다.

오산시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아이돌봄지원사

업 ‘오산시 아픈 아이 119지원사업’을 운

영한다. ‘오산시 아픈 아이 119지원사업’

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내에 있는 질병감

염아동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오산시 시책사업이다. 

이용요금은 국가지원 50%, 본인부담금 

50%이며, 오산시 아픈아이119지원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아동별 연 60

시간 한도 내에서 오산시가 지원하여 이

용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오산시 관내 어린이집. 유

치원. 초등학교에 재원. 재학 중이며, 수

족구 등 법적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등원. 등교

가 어려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

로 한다.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녀 별 연 60

시간이 지원된다. 연 60시간 초과 시에는 

이용요금의 50%만 지원된다. 이용료는 

평일 기준 이용요금 시간당 1만2,050원을 

지원하며, 정부 지원 50%, 오산시 50% 

지원된다. 야간(22:00~06:00) 및 일.공휴

일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Tip. ‘오산시 아픈아이 119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

입(https://new.idolbom.go.kr)

2. 국민행복카드 발급(회원가입 명의자

와 같아야 함)

3.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78-9769, 9765)로 연락하여 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 파견

4. 국민행복카드 선결제

5. 서비스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7가

지 서류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이용신청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시설미등원확인서 또는 결석확인서, 주민

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만족도조사, 

청구서)

6. 서비스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서류 

제출 시 다음 달 10일에 오산시 지원금 

지급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오! 해피스쿨’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오! 해피

스쿨’을 운영한다.

‘오! 해피스쿨’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되며 학기제(한 학기 4개월)로, 수업은 3

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수.금 이뤄진

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신

청은 2월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받는

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

해 가족 간 유대관계 향상을 위해 무료

(교재비 자부담)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기초 1~3단계,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모

국어로 배우는 한국어 등이다. 다. 

오산시 관내 결혼이민자 대상이며 ▲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복습반 ▲

기초 1단계-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기

초 2단계-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

기초 3단계-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한

국어 ▲TOPIK 고급 자격증 대비반- 취

업을 위한 한국어 ▲체험 프로그램(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등이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아픈 아이 돌봄이 고민이라면 ‘오산시 아픈 아이 119 지원사업’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60시간 한도 무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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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슬기로운 집콕생활 ‘여기!’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피

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

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도 한 방법

이다.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및 운동 등을 통해 

지혜롭게 이 시기를 보내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

원

오산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기

초지식 개선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수강

료를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

원 신청은 2월부터 12월까지며 자격증 

취득일 기준 오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납부한 

수강료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50

만원 이내(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다. 지

원은 신청증빙서류 확인 후 1개월 이내 

지원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집콕 운동 ‘오산건강홈트’ 인증이벤트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신체 활동량이 

저하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

산건강홈트’ 영상 인증이벤트를 진행한

다.

‘오산건강홈트’ 영상 이벤트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신체 능력이 저하된 시민들

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영상을 따라 운동하는 인증이벤트

이다.

참여 첫 번째 방법은 ‘오산건강’ 페이

스북 및 인스타그램, ‘오산시’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는 오산건강홈트 영상을 

시청하고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운동

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운동

하는 사진을 올린 후 #오홈운 #오산건강

홈트 #집콕운동이벤트 3가지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두 가지 방법 중 1개를 선택해 등록하

고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 후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이며 오산시 지역주민 또는 오산시 직장

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오산건강’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

자 발표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참여자

들이 제출한 설문지를 통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며 홈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는 폼

롤러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로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

해 이번 이벤트를 계획했다. 집에서 운동

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안 녕 하 세

요? 저는 중

앙아시아 투

르크메니스탄

에서 온 아가

자냔 아이다

라고 합니다. 

한국생활 3년

차로 한국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음식과 관련된 개인 유튜브 채널 

вкусно по корейски (맛

있는 한국)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매주 여러분을 만나 요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Сегодня я хочуподелиться с Ва
мирецептомпотрясающего, корей
скогосупа 삼계탕(Самгетан). Назва
ниебуквальноозначает, чтосупсос
тоитизтрёхглавныхингредиентов, 
а именноизженьшеня (삼), курицы 
(계) и бульона(탕). Самым главны
м ингредиентом в этом супе счита
ется женьшень.

Интересный факт.. Во времена 
Чусона суп назвался 계삼탕 (геса
мтан). Всё потому что в те времен
а не было холодильника и людям 
приходилось сушить и измельчат
ь женьшен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 сох
ранялся долгое время. И поэтому 
в то время самым главным ингред
иентом в самгетан считалась кури
ца (계).

 Помимо этих трёх ингредиенто
в, в суп так же добавляют рис, фи
ники и кару деревьев.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количеству п
олезных для здоровья продуктов, 
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что самгетан оч
ень питательный и способствует п
овышению иммунитета.

Как не странно, но этот питател
ьный горячий суп, в Корее принят
о есть летом. И не просто летом, а 
в самые жаркие дни лета. В Корее 
три таких дня (в июле и августе). И 
так как в жаркие летние дни мы те
ряем много влаги и организм силь
но устаёт, считается что самгетан 
с его полезными ингредиентами о

тлично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наши си
лы.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то, что суп по
трясающе вкусный и насыщенны
й.

Если вы решите приготовить са
мгетан, уверена что Вам откроетс
я новый, яркий и незабываемый в
кус корейского куриного супа.

Ингредиенты:
Курица - 1шт
Рис(сырой) - 150гр
Набор для самгетана - 1 упаковка
Чеснок - 10 зубчиков
Зелёный лук  - 100гр
Вода - 3 литра
Соль и перец по вкусу и желанию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Хорошо промыть курицу и удал

ить лишние куски жира. Обтереть 
курицу бумажными полотенцами. 
Далее промыть рис (не менее 4х р
аз).

Начинить курицу рисом, финика
ми и чесноком. Закрепить зубочис
ткой конец чтобы начинка не выва
ливалась в процессе приготовлен
ия.

В кастрюлю налить воду, вылож
ить курицу, зелёный лук, женьшен
ь и кару деревьев.

Варить на медленном огне 
2~2,5 часа.

Посл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упа выну
ть и выбросить набор для  самгет
ана.

Суп получается очень солнечн
ым и невероятно вкусным. Думаю 
все останутся довольны такой аль
тернативе стандартного куриного 
супа. Приятногоаппетита.

Самгетан (Самгетхан) 삼계탕

오산시 중앙동-사회복지시설 지역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보호 체계 핫라인 구축협약 체결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신선

교)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아동 

및 다문화.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소와 복지안전망 핫라

인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방

역수칙을 준수하여 4일에 걸쳐 오전, 오

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협약식에는 사

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

하여 그 뜻을 함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위기대응 비상연

락체계 복지안전망 핫라인 구축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 ▲취

약계층에 대한 공동 사례관리 및 지역보

호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시설과 중앙동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민(사회복지시설)

은화재, 재난 등 위기 발생 및 위기 이웃 

발견 시 핫라인으로 제보 및 정보를 공

유하고, 관(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은 공공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추진, 이웃

돕기, 유관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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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조성심)는 파주시 관내 거주 다문

화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이들이 직장 생활과 한국 생

활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임금체불, 

사업재해, 출입국문제, 고용허가제 문제 

등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센터 측은 특히 ‘다문화이주민+센터’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사업을 위탁

받아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에서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서비

스 제공

센터는 한 곳에서 일상생활 고충 상담 

및 편의 제공,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

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의 국내 생활적응, 사업주의 인력 활용

을 원활화 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지

원센터’를 2017년 6월 23일에 위탁받아, 

2017년 7월 1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

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신

속히 해결하고, 상담에서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해 의사소

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와 사

업주가 함께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

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사업주와 외

국인노동자 사이의 보다 나은 의사소통

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외에서 통번

역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행정서비스인 

방문.전화.통역 지원뿐 아니라 한국 생활

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한국어와 문화교

육을 운영 제공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맞춤형 서

비스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특히 고용 관

계상 애로 및 갈등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해 가급적 다문

화이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

어지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적인 애로 

요인이 있는 자에게는 통합적인 상담.교

육.체류 허가.고용 등을 각 기관 간의 협

업을 통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한 장소에서 진행하며, 대상자

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안

정된 취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각종 고충 상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환 

및 체류 기간 만료 시의 각종 보험 및 

귀국 절차를 안내한다. 

파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시

간은 코로나-19 이내로 월요일~금요일

(9:00~18:00)이며 서비스 지원 문의는 전

화(031-949-9161) 및 방문 상담이 가능

하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에서 현장 지원까지 파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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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ёнгидо  с 1 числа следующего ме
сяца перед новогодними праздникам
и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чнет при
ем заявок на второй план предостав
ления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выплач
ивается по 100.000 вон на каждого ж
ителя.

Есть три способ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о
нлайн, офлайн и услуга для уязвимы
х с выездом.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нлай
н с 1 февраля по 14 марта (с 9:00 до 
23:00) через веб-сайт пособия  во в
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ёнгидо и 
выбрать одну из форм выплат: Кёнг
и Джиёкхвапхе () , или кредитная кар
та (12 видо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оступ
но уже с 2 февраля.

Сроки подача заявки Оффлайн (на 
месте), в связи с карантинной ситуац
ией, были  отложены на март.  Заявк
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с 1 марта по 30 
апреля.

Посети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йонны
й, областной) по адресу, карту предо
платы изменят на карту Кёнги Чиёкх
вапхе ().

«Служба приема заявок с выездом
»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1 по 28 фе
враля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ем
ей с одним родителем,  граждан с ни
зким доходом и получателей пособи
й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Срок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собия во вр
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оставляет 
3 месяца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сообщен
ия-одобрения и должно быть исполь
зовано до 30 июня,

так же в городе, в котором прописа
н получатель.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Джэ Мён в 
отчёте «Втор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
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
ёнгидо», отметил: " В целях преодол
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ызва
нным пандемией по Кёнгидо, в рамк
ах "Втор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 
этом году так же будет выплачено по 
100.000 вон всем жителям, независи
мо от возраста, профессии и дохода.

13,99 млн. граждан Кенгидо, вклю
чая 480.000 иностранцев и этническ
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не с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в рамках пе
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 прош
лом году, имеют право на пособие. В 
итоге на ряду со  100.000 мультикуль
турных семей, все 580.000 мигранто

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ёнгидо, включен
ы во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Тем не менее, сроки выплат, учиты
вая рекомендац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после тщ
ате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ситуации, связа
нной с короной 19 и карантинных усл
овий.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20 числа в управлении Кёнгидо в отч
ёте " Втор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отме
тил: "До полного прекращения панде
мии,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19 буд
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и в будущем, и в сл
едствии возрастут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
уд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ля окон
чательной победы над пандемией, в
ажно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согласован
ность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с экономиче
скими мерами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
ния ухудшение экономики».

В дополн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Ли Чжэ 
Мён сказал: «Учитывая безотлагател
ьнос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и 
беспокойство по поводу распростра
нения Corona 19, Управление Кёнгид
о предложило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
идо». «Я глубоко благодарен за искр
еннюю решимость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
екта для граждан; управление Кёнги
до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ит предложени
е парламента Кёнгидо и вынесет ре
шение о выплатах».

В этот день, перед тем как предста
вить метод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
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губернатор Л
и по поводу беспокойства, касающег
ося втор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
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каза
л: « После предложения проекта, в п
арламенте Кенгидо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десяти дней велась бурная дискусси
я о том как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га
рмонировать санитарный карантин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Прежде всего, что касается опасен
ий, связанных с тем, что «выплаты п
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
й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вызо
вут препятствия для карантина», - он 
сказал, - «успех K-карантина, на кото
рый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во всём ми
ре, был достигнут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
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граждан. Я увер
ен, что граждане с таким опытным о
сознанием будут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 п
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как и раньше, даж
е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небольшой сум

мы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пособий. Несмо
тря на т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пре
жнему выплачивает огромные сумм
ы выборочных пособий, не при к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карантин не усугуб
ляется из-за выплат, и было трудно н
айти основания для утверждения о т
ом, что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е не крупны
е суммы выплат 지역화폐, создаст по
мехи для карантина».

Что касается вопроса о возможно
й разницы среди регионов: «Трудно у
ровнить регионы, потому что систем
а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гда кажды
й регион осуществляет управление с
огласно политике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ли
ц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ими особен
н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и обстоятел
ьств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гионы на 
фоне разнообразия конкурируя так ж
е и учатся друг у друга».

Кроме того, «В городе Пхочхон, ко
торый имеет самую низкую финансо
в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реди 31 городо
в и округов по Кёнгидо, сумма пособ
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п
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а 4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тем не менее на данны
й момент около 10 городов и округов 
с низкой финансовой независимость
ю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сред
ства для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ак видно из пр
едоставленных выплат, финансовая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финансовые возмо
жности как таковы не связаны между 
собо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особия во в
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 это боль
ше приоритет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
й и составления бюджета, чем пробл
ема финанс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о
бавил он.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на новог
одне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казал, чт
о помимо политики поддержки центр
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аждое мес
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ит
ь поддержку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К
ёнгидо решило предоставить 지역화
폐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всем граждана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равенство в подд
ержке доходов, сократить администр
ативные расходы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
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ддержать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посредством стим
улирова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оживить эк
ономику и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финанс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объяснил 
губернатор Ли.

Кроме того, анализ Национальной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показывает то, 

что эффект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произв
одства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
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
твий был превышен в 1,81 раз. Учиты
вая текущ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
ию, поддержку доходов и эффект ож
и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во время первог
о плана выплат 지역화폐, Кенгидо ре
шило, что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
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нео
бходим и не может быть излишних з
атруднений во время выплат.

В частности, выражая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случая, произошедшего л
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мужчина 
был приговорён к 1 году и 6 месяц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за кражу печ
ёных яиц на 5.000 вон. Это ужасная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возникает из-за н
евозможности найти однодневную р
аботу и в следствии не имея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из-за экономическ
ого кризиса, связанного с Corona 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нуждающ
имся выборочные пособия 2-го и 3-г
о плана,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у
ет "невидимая зона", т.е. граждане, к
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ыборочн
ые пособия». Губернатор Ли подчерк
нул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ниверсальных 
выплат.

Заявку на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
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ак и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плана, можно 
подать как онлайн так и посетив мес
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райний срок пода
чи заявки и период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принципе такие же как и во время пе
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
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отличие от первого плана выпла
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
вий по которому пособия предостав
лялись только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
м и лицам с ПМЖ, в этот раз официа
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н
ые резиденты, а так же этнические с
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которые заявили о 
своем проживании в Корее, включен
ы во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Это решен
ие позволит всем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
дентам, проживающим в Кенгидо, ос
ознать то, что они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
ами Кенгидо, и гордиться этим. 
한가지 아쉬운 점은 외국인은 4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

이 모두 가능하다.

<한글 기사 2면>

장올가 기자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4월에 모든 외국인주민에 지급한다”

Второй план выплат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предоставят всем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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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劳动者中，不可避免地在与很多

人接触的过程中，很多人都被感染了新

冠病毒。特别是，日当等弱势劳动者如

果出现新冠病毒可疑症状，在接受检

查前首先担心生计问题。

以富川库方物流中心为例，日当劳

动者的日薪直接关系到生计，因此，即

使出现新冠病毒疑似症状，也不能轻

易接受检查或休息，只能去工作。问题

是，如果有感染症状的人在没有接受

检查的情况下继续工作，稍有不慎就会

导致地区集体感染扩散的结果。

为此，京畿道从去年开始面向弱势

劳动者每人支援23万韩元的“病假收入

损失补偿金”，以便他们不用担心生计

问题，接受新冠病毒核酸检查。

病假收入损失补偿金，对日当劳动

者奏效…今年2月受理

今年根据“扩大实施新冠病毒筛

选检查”的政府基调，将放宽支付条

件，使接受检查的弱势劳动者都能获

得支援，与是否有症状无关。这是为了

进一步强化对脆弱劳动者的生计对策

和防止新冠病毒扩散的防疫网而做出

的举措。

同时，对外国人的支援范围也将扩

大。去年只对拥有永住权的人和结婚移

民者进行了支援，但今年居住在道内

的登录外国人将全部成为支援对象，

包括在京畿道的外籍同胞。

申请时间为2月1日至12月10日，申

请书、身份证复印件、自家隔离履行及

补偿金不正当领取相关保证书、资格

确认证明书面材料等必需材料可通过

相关居住市、郡通过接收电子邮件、信

件或访问。但是，通过保健所和筛选诊

所接受诊断检查，得出结果(阴性)后，

才能申请。

从防止新冠病毒扩散的层面出发，

劝告在线申请，而不是访问申请，并通

过材料审查，以地区货币或预付信用卡

的形式支付补偿金。

详细的事项可以通过京畿道咨询

中心(031-120)或市、郡进行咨询。

另外，去年京畿道病假所得损失

补偿金支援开始5个多月后，向1011人

支付了2亿3253万韩元(以2020年11月16

日为准)。 短时间劳动者235名、日当劳

动者429名、特殊形态劳动从事者264

名、疗养保护师83名等。

特别是，日薪与生计有直接关系，

即使有可疑症状，也不能接受检查或

休息，只能去现场工作的日当劳动者占

43%，因此，可得知京畿道迅速推进政

策奏效了。

起初的检查对象只是因患新冠病

毒疑似症状而接受诊断检查，从检查

结果显示，直到通报之前进行自家隔

离的劳动者，但从7月份开始，中央防

疫对策本部通报的对确诊患者进行使

用大众设施的无症状劳动者也包括在

内。

另外，去年病假所得损失补偿金的

申请受理时间也从当初的12月11日紧

急延长到了24日。这是为了防止因经济

原因而处于死角地带的劳动者也能迅

速接受检查，防止大量感染扩散而采

取的措施。

<한글 기사 47면>

                    왕그나 기자

接受新冠病毒核酸检查的外国居民也可获

得“病假收入损失补偿金” 外国人等弱势

劳动者进行新冠病毒核酸检查的情况，支

援23万韩元，2月1日起申请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파평면, 코로나 확산방지 주민이 만든 비누 전달

파주시 파평면은 지난 1월 25일 지역 

내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주민들이 손

수 만든 비누를 전달했다. 

수제비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씻기로 건조증 등 피부질환 유발 가능성

이 커 이를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의 정을 나누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태 파평면장을 비

롯해 파평면주민자치회, 농업경영인회, 

떳다 파평이모 등 파평면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했다. 파평면 마을공동체에서는 

지난해 10월에 파평의 지리적 역사적 자

원인 율곡 선생을 활용한 상품 브랜드화 

사업으로 밤 율피를 이용한 수제비누를 

제작했다. 

또한 파평면은 지난해 12월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

아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

월 7일에는 마을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농축산 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파평면에는 208명의 외국인

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태 파주시 파평면장은 “외국인근

로자 지원사업이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

지 않고 주민들과 외국인근로자 모두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실시

파주시, 정착 실태와 생활환경 취업실태 등 조사

파주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파주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의 정착 실태 전수조사.분석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관내 거주 중인 약 370여 명

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정착 실태와 생활

환경, 취업실태 등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

회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직접 

탈북민을 만나 설문 및 심층 면접의 방

식으로 진행되며 거주 및 경제활동 실태, 

애로점과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이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라

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수요

를 바탕으로 탈북민의 정착과 자립기반

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

민 축하선물.초기정착 물품지원과 북한이

탈주민 교육비 등을 지원을 진행할 계획

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9

일까지 ‘2021년도 다문화가족. 외국인주

민 지원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를 공모

했다.

공모사업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1,15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 1,625만원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사업 3,354만원 ▲내외국인이 참여

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사업 2,500

만원 ▲다문화아동 이중 언어 교육지원 

사업 1,510만원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사업 2,000만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555만원 ▲외국인

주민(근로자) 한국어교육 사업 1,25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1,365만원으로 총 9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파주시 다문

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 공모사업 선

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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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감, 다양한 가족 위한 다양한 교육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자격증 취득·마음동행 미술치료 등 운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원한다.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참가자는 2월 1일부터 17일

까지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부모가 중국, 일본 출신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및 일반 초등학생이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 총 50회기 진행된다. <중국

어Ⅰ>은 상반기 교육이 2월 24일~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

분까지 총 18회기 이뤄진다. 둘째.넷째 주 토요일 교육

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 마련된다. 

하반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

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총 12회 진행되며, 매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회 이뤄진다. 

<중국어Ⅱ>는 2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월요

일 오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총 18회,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0회가 진행된

다. 

하반기 교육은 8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월

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12회 진행되며,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0회 운영된

다. 

<일본어>는 2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16회,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

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회 진행된다. 하반기 교육은 8

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부

터 6시까지 총 24회 이뤄진다.

교육 장소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 

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해당 언어의 말하기, 쓰

기, 읽기 교육이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각 반 10명(일반학생 50% 이하 모집) 선

착순 모집하여, 교육과정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우

선으로 한다. 무료(교재비 자부담)며 전화(031-395-1811) 

또는 방문 신청받는다.

#다문화가족 마음동행 미술치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마음동행 미술치료’를 진행한다.

군포시 거주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다가온에서 2월 19

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이뤄진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참가 신청은 2월 16일까지 

받는다.

미술 매체를 활용한 소통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O.T, 그림검사 별칭 짓기, 난화, 지점토, 색소금, 만다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며 센터 홈페이

지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031-392-1814)로 

하면 된다.

#원격수업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중

도입국자녀의 초기정착에 따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

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

터 상시 운영되며 각 가정 내 또는 센터 내에서 비대면

으로 이뤄진다. 

한국어교육은 발음교정반 1과 동화책으로 만나는 한

국어교육, 토픽 읽기, 토픽 듣기, 토픽 쓰기, 취업반, 발

음교정반2, 중도입국반 등이 운영되며 센터 방문 및 전

화(031-395-1811) 접수한다. 신규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과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무료며 교재비는 개별 구입해

야 한다. 

#ITQ자격증 취득과정 참여자 모집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ITQ자격증(한

글, 엑셀) 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 참가자는 2월 17일까지 전화(031-392-1811) 또는 

방문 신청받으며 각 과정당 취업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

자 15명을 모집한다. 한국어 수준 3급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

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한글과정이 교육된다. 엑

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운영된다.

자부담 15만원을 내야 하며 교재비는 별도다. 취업소

양교육 1회 및 정착단계 집단상담 2회 필수 이수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

한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언어평가를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교육을 지원한다. 센터 및 보육시설

과 초등학교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1:1 개별지도 또는 모

둠수업으로 이뤄진다.

언어발달촉진, 발음, 읽기.쓰기 지도가 이뤄지며 기간

은 6개월~ 2년이다. 주 1~2회 40분 진행되며 전화(031-

395-1811) 신청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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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ỉnh Gyeonggi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cho toàn dân 
trong địa bàn tỉnh 100,000won/người lần thứ 2 bắt đầu 
nhận đăng kí kể từ ngày 1 tháng sau.

Người dân có thể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theo 3 phương 
pháp, online, offline và đến nhân viên cơ quan hành 
chính sẽ trực tiếp tìm đến người dân để nhận đăng kí, 
cách đăng kí thứ ba này chỉ áp dụng cho những người 
thuộc thành phần cần được hỗ trợ của xã hội.

Bắt đầu từ 9h sáng đến 11h tối, kể từ ngày 1 tháng 
2 đến ngày 14 tháng 3, người dân có thể truy cập 
vào trang chủ của hệ thống hỗ trợ thu nhập của tỉnh 
Gyeonggi để đăng kí trong hạng mục nhận tiền đặc 
thù của địa phương. Các bạn có thể lựa chọn 1 trong 
12 loại thẻ đã được hiển thị sẵn trên trang chủ để đăng 
kí. Thời gian sử dụng số tiền hỗ trợ này sẽ bắt đầu từ 
ngày 2 tháng 2.

Đối với ách thức đăng kí offline, đó là đăng kí nhận 
tiền hỗ trợ ngay tại hiện trường, do tình hình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vẫn đang diễn ra trên toàn tỉnh, do 
đó thời gian có thể đăng kí sẽ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3 đến hết ngày 30 tháng 4. Địa điểm đăng kí  là tại ủy 
ban nhân dân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tại đây người 
đăng kí sẽ nhận được thẻ hỗ trợ là thẻ thanh toá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Phương pháp nhận đăng kí cuối cùng đó chính là 
"Tìm đến người đăng kí", phương pháp đăng kí này chỉ 
dành cho những người cao tuổi, người khuyết tận, gia 
đình có một bố hoặc mẹ nuôi con nằm trong diện có 
thu nhập thấp, những người đa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ơ bản về sinh hoạt hàng ngày của Chính phủ. Thời 
gian triển khai phương pháp đăng kí này là từ ngày 1 
tháng 2 đến hết ngày 28 tháng 2.

Thời gian có thể sử dụng số tiền trợ cấp này là 3 
tháng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tin nhắn của cơ quan 
hành chính thông báo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số tiền đã 
trợ cấp, thời hạn cuối cùng có thể sử dụng là đến hết 
ngày 30 tháng 6. 

Ngoài ra, một số điều mà người đăng kí cần nắm 
được đó chính là số tiền hỗ trợ này chỉ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tại một số những địa điểm buôn bán đã được liên 
kết sẵn.  Nhằm phần nào khắc phục được những khó 
khăn về kinh tế dành cho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tỉnh Gyeonggi đã có thông báo chính thức hỗ trợ 
phí thu nhập cơ bản dành cho mỗi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là 100,000won/người mà không phân 
biệt độ tuổi, nghề nghiệp hay thu nhập cá nhân.

 Trong lần trợ cấp thứ 2 này.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trợ cấp sẽ bao gồm 48 nghìn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ũng như kiều bào mà lần thứ nhất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ủa Tỉnh. Như vậy tổng số người 
dân dự kiến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của Tỉnh lần thứ 2 này vào khoảng 13,990,000 
người .Như vậy bao gồm cả 10 nghìn người dân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tổng cộng 58 nghìn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ẽ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lần thứ 2 
này của Tỉnh.

Tuy nhiên về thời gian trợ cấp số tiền này, do Tỉnh 

phê duyệt ý kiến chưng cầu của đảng Dân chủ có 
nguyện vọng phản ánh thời gian phòng chống dịch để 
có thể trợ cấp một cách tốt hơn do đó Tỉnh sẽ có thông 
báo chính thức về thời gian trợ cấp sau.

  Ngày 20, ông Lee Jae Myeong-chủ tịch tỉnh 
Gyeonggi đã phát biểu với nội dung “trước khi dịch 
Covid-19 kết thúc những lây nhiễm sẽ vẫn còn diễn 
ra và kéo theo đó là tình hình kinh tế cũng sẽ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và “vì thế để có thể chấm dứt được 
dịch Covid-19 này chúng ta cần cố gắng hơn nữa trong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cũng như có những giải pháp 
tốt nhất nhằm ngăn chặn sự đi xuống của nền kinh tế 
hiện nay” tại “cuộc báo cáo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trợ 
cấp thu nhập cơ bản lần thứ 2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Ông Lee cho biết thêm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đã 
có những đề án kịp thời hỗ trợ người dân khắc phục 
những khó khăn trong tình hình hiện tại, cụ thể là vấn 
đề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dành cho người dân lần 
thứ 2” và “xin trân thành cảm ơn những đề án của Hội 
đồng đưa ra nhằm hỗ trợ người dân, Tỉnh đã quyết 
định sẽ thông qua đề án đó và hỗ trợ phí thu nhập cơ 
bàn này cho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Đứng trước vấn đề phát biểu về cách thức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lần thứ 2 này, Ông Lee giải thích thêm “đã 
nghiên cứu rất kĩ trong khoảng 10 ngày phương pháp 
điều chỉnh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phòng chống 
dịch cũng như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nền kinh tế 
để làm sao có thể đưa ra được phương án giải quyết 
một cách tốt nhất”.

 Đầu tiên, để giải thích cho những rào cản có thể xảy 
ra do việc trợ cấp thu nhập với những vẫn đề liên quan 
đến phòng chống dịch, ông cho biết rằng “hiện tại toàn 
thế giới đang tập trung hướng về những vấn đề phỏng 
chống dịch của nước ta, những thành công trong công 
tác phòng chống dịch tất cả đều có sự hỗ trợ hợp tác 
từ phía người dân. Do đó Tỉnh quyết định hỗ trợ một 
số tiền nhỏ đến người dân đã và đang có ý thức phòng 
chống dịch nhằm khuyến khích những hành động của 
họ” và “mặc dù ngay trong thời điểm hại tại Nhà nước 
cũng đã bỏ ra một số ngân khố quốc gia tương đối lớn 
nhằm điều hành các trạm kiểm dịch tuyển thứ nhất 
trên địa bàn toàn quốc nhưng điều này không đồng 
nghĩa với việc Nhà nước hỗ trợ người dân thêm một 
số kinh phí khác mà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hơn nữa cũng không có căn cứ gì để có thể cho 
rằng việc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bằng tiền đặc thù của 
địa phương gây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Để đáp lại những chỉ trích về vấn đề có sự chênh 
lệch về nội dung trợ cấp giữa các địa phương, ông cho 
biết “mỗi đia phương lại có những đặc thù, những tình 
hình kinh tế cũng như sự điều hành mảng hành chính 
khác nhau giữa những người điều hành, chúng ta cùng 
sống trong một xã hội có sự cạnh tranh giữa những 
khu vực do đó rất khó có thể cân bằng nội dung hỗ trợ 
giữa các địa phương với nhau”.

Theo đó, “trong lần trợ cấp thu nhập cơ bản lần 1 
của năm trước, trong số 31 quận huyện thuộc địa bàn 
tỉnh Gyeonggi có thành phố Pocheon là thành phố 
có khả năng tự lập về kinh tế khu vực thấp nhất trong 
toàn Tỉnh do đó số tiền được hỗ trợ là 400,000won/
người, tuy nhiên đối với thời điểm hiện tại có đến 10 
quận huyện nằm trong khu vực có khả năng tự lập 
về nền kinh tế rất thấp, các khu vực này khi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cho người dân cũng đều hiểu rằng khả 
năng tự lập về kinh tế khu vực có rất ít liên quan đến 
khả năng cung ứng nguồn tiền” và “kết luận cho thấy 
số tiền hỗ trợ thu nhập cơ bản không hẳn chỉ là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khả năng tài chính mà nó còn phản ánh 
cả những quyết định về thi hành chính sách cũng như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tổ chức ngân sách quốc 
gia”.

Ông Lee cho biết “vào buổi họp báo chào mừng 
năm mới Tổng thống Moon Jae In đã nói rằng từng 
địa phương có thể tự quyết định những hỗ trợ của địa 
phương mình dành cho người dân mà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song song với những chính sách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và “tỉnh Gyeonggi quyết định trợ cấp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nhằm hỗ trợ những cơ sở kinh doanh trên 
địa bàn một cách công bằng nhất cũng như nâng cao 
tính xử lý hành chính tại địa phương giúp thúc đẩy kinh 
tế và hỗ trợ những cơ sở kinh doanh đang hoạt động 
tại khu vực”.

 Ngoài ra, ông đã lấy ví dụ cụ thể về những phân 
tích về Phòng chính sách dự toán của Quốc hội với 
hiệu quả tăng 1.81 lần của số tiền hỗ trợ thu nhập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1 vừa qua. Ông cho biết “khi xem 
xét về những phương diện hiệu quả của việc hoạt tính 
hóa nền kinh tế và hỗ trợ thu nhập từ việc trợ cấp bằng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trong đợt 1 vừa qua, việc trợ 
cấp thu nhập lần thứ 2 trong tình huống hiện tại là điều 
hoàn toàn cần thiết, việc trợ cấp cũng không gặp nhiều 
cản trở hay khó khăn”. <한글 기사 2면>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2 này không chỉ những người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hững người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ên F-5 mới được nhận mà ngay cả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hỉ cần đăng 
kí cư trú hợp pháp và có thẻ cư trú dó Xuất nhập cảnh 
cấp sẽ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ày. Sự hỗ trợ này cũng 
phần nào giú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thấy tự hào về những chính sách 
hành chính dành cho bản thân mình.       강혜나 기자

Tỉnh Gyeonggi hỗ trợ phí thu nhập cơ bản lần thứ 2 dành cho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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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광명소식

지 번역본(중국, 베트남, 일본)을 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월 21일 시장실에서 첫 발

행된 광명소식지 번역본을 중국, 베트남, 일본 다문화가

정에 전달했다.

광명시는 다문화가정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번역본을 발행하게 됐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상위 다수 3개 국어로(중국, 베트남, 

일본) 발행한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지역

사회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광명소식지 번역본을 발행하게 되었다”라

며 “다문화가정도 우리 시민이다. 다 함께 행복한 광명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여한 예쑤잉(중국)는 “언어로 인해 적응하

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 번역

본을 발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보기에

도 편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소식지와 함께 보니 한국어를 익히는 데에도 많은 도움

이 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소식지 번역본을 복지관, 광명시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하고 희망 가정에 우편 발

송할 계획이다. 광명 소식지 번역본 우편 수신을 희망하

는 시민은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까

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광명소식지 번역본’ 다문화가정에 전달

광명시, 다문화가정에 지역사회 소식 정확히 전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상관없이 모든 산모 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신생아가 있는 다문화가족

이라면 광명시에서는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

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인 

산모부터 해당되며,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

에서 최장 10일까지, 최저 36만8,000원에서 최고 75

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서 신청하거나 광명시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모자건강관

리실(02-2680-289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

광명시, 5일까지 여성권익증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접수해요

여성친화도시 광명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광명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광명시성평등기금을 활

용해 각종 성평등 관련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

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광명

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는 참여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건강가정 

육성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성평등 관련 사업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부터 5

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여성

정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성

가족과 여성정책팀(☎02-2680-6199)으로 전화하면 된다.

광명시는 2월 18일 선정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해 2월 23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3월부터 10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보

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난해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6개 단

체에 2천500여만 원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참여 단체

는 다문화 가정, 여성장애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여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향기테라피 프로그

램, 다문화가정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 등 성평등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광명시는 2012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성가족부로부

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무인안심택배함, 공중화장

실 불법촬영 상시 점검, 홈방범 서비스, 스마트폰 안전

귀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가 의심된다면 나와 가족

위해 즉시 코로나 검사 받아야

2021년, 올해 들어 광

명시에서 코로나19 검사

를 받은 분들 중 신규 

확진자가 140명(1월 25

일 기준)이 발생했다.

확진자 중 50.7%인 71

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나타났으며, 20%인 28

명이 확진자의 접촉자 감염으로 확인되는 등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과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급

증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전파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시작점은 내가 될 수

도 있다. 내 가족과 친구, 주변 지인을 위해 코로나

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의심증상 

발생시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아 가족 간, 지인 간

의 2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서로의 백신이 되어

야 한다.

◆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경미한 호흡기 

증상(기침, 두통, 근육통 등) 관찰해주기

②증상이 의심될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가 나올 때까지는 분리된 공간에 머무르며 마스크 

착용하기

③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후 손 씻기 및 최소 1m 이상 거

리두기

④가급적 다른 집 방문을 자제하고, 요양병원·시

설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

우 외부인과의 만남·접촉 주의하기

⑤하루 세 번(10분씩) 이상 환기하고 하루 1번 손

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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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2021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경기도로부터 광명시가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

로, 증가하는 1인 가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자

기 돌봄 및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 1인 가구, 전체 가구의 30.5%

우리 사회는 전국의 1인 가구 수 급증에 따라 ‘혼밥’, 

‘혼술’ 등 ‘혼자’와 관련된 신조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광명시는 2019년에 1인 가구 시민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8월 말 기

준, 광명시 1인 가구는 전체 12만6,237가구 중 3만8,539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5%를 차지한다. 이러한 1인 가

구 광명시민을 위해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는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중장년 수다살롱’은 중장년 1인 가구가 모인 동

아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취미, 자기개발, 문화 활동 

등 같은 목적으로 모인 1인 가구 동아리를 모집해 활동

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영양가 있는 밥 한끼’에 착안한 ‘식생활 개선 다이닝’

은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밑반찬 등 요리 

교육을 제공한다. 식생활 개선은 물론 외로움 감소 등 

심리 정서적 효과도 노려볼 만하다.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청년 또는 중장년을 위한 신체 

건강 돌봄 프로그램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관계도 형성하며 만족감을 높이는 활동이다.

임무자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서 고립감이라는 마음의 짐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1인 가구에게 자기 돌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이

런 1인 가구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관계를 통해 정서

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1인 가구가 함께 행복한 ‘1류 복지 광명’

광명건가다가, 경기도 지정 ‘1인 가구’ 복지서비스 실시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

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

규 시의원, 경기도청, 경기도주식회사, 광명시청 관

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정담

회를 가졌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

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

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

시, 파주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는 광명시 도입을 앞두고 효율적 업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특급

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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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김연화)는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

일에 걸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바

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주제로 자조

모임을 진행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공모사업의 일환

으로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 바리스타 시험에 응시하여 2급 

자격증을 전원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이민자들

의 고국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고향에 그

리움이 간절한 실정이다. 이에 바리스타

를 수료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힐

링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이번 프로그

램이 마련됐다.

센터가 지난 1월 19일 재개관함에 따

라 소규모 대면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

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

고 인원을 분배해 이틀 간 진행됐다.

이번 자조모임에 참여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여성 A씨는 “바리스타2급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커피머신 없이 커피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핸드드립 커

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다”며 

“또한 그동안 커피숍에 가야 맛볼 수 있

는 커피를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니 

이제야 진짜 바리스타 된 것 같다”라고 

감탄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취득한 자격증을 전

달받아 뿌듯함을 느끼며 커피향기 가득

한 다음 자조모임을 약속했다.

이지은 기자 

면접정장 무료로 이용

청년 구직자 정장 대여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청년 구직

자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구

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한다. 주민등록상 김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청

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인

당 최대 3회 회당 3박4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2월 1일부터 일자

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

apply.jobaba.net)에서 구직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면접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

문자를 받으면 시와 협약한 대여업체

에서 직접 빌리면 된다. 여성은 재킷·

스커트·바지·블라우스·구두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한 번에 빌릴 수 있

다.                     이지은 기자

바리스타 자격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핸드드립 커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커피 주제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김연화)는 1월 마지막 토요일,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첫 번째 달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조정과 관련해 김포시 공공시설 재

개장 운영이 개시 된 1월 20일 이후, 센

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해피파파’ 프로그램을 대면으

로 전환하여 진행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대면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던 아빠와 자녀가 ‘부모자녀 

소통 정서순화 미술놀이’ 프로그램으로 

주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번 ‘해피파파’ 수업은 ‘부모자녀 소통 

정서순화 미술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보경 강사(전문상담사)가 준비한 음악

에 맞춰 스트레칭 체조를 진행해 신체와 

정서를 이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시

작됐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긴장을 이완

시키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

이날 늘 바쁘기만 했던 아빠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은유적 표현으로 

가족상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은 돈독

한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가족의 소망을 담은 소망 나무 

만들기는 아빠의 2021년 각오와 실천방

법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했다. 

다문화가정의 어느 아빠는 “2021년 담

배끊기를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

루 담배값을 계산해보고 한 달 담배값을 

계산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한 달

에 두 번 시켜주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

고 있다”고 밝혀 다른 참여자들의 박수

와 환호를 받았다. 

다른 가정의 아이는 함께 참여하지 못

한 형의 소망까지 대신 전달하며 형제간

의 우애를 표현해 가족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집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었

던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한 주말은 어느 

주말 보다도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

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

의 공통된 소망은 “2021년엔 모든 가족

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감

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

면 한다”는 것이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 김포시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사

업 평가환류를 통해 21년에도 온라인·오

프라인으로 해피파파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아빠들에게 

자녀 육아 돌봄, 가사,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자녀와 소통능력을 키우고 다른 가

족과의 활동을 통해 정보도 나누고 집단

효능감도 높이고자 한다. 

다음 2회기 해피파파 아빠품앗이 프로

그램은 2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아빠와 자녀가 더 세밀하게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해피파파’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자녀 소통 정서순화 미술놀이’ 진행, 공감과 소통 이끌어

38



제190호 | 2021년  02월 01일 ~ 02월 15일  경기다문화뉴스 | 39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2021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기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

룹홈, 가정보육 어린이 외에도 다함께돌

봄센터까지 공급처를 확대해 대상 어린

이가 56만8천명에서 58만3천명으로 늘어

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 어린이 건

강과일 공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배를 시작으로 사과, 복숭아, 수

박, 멜론, 포도, 감귤 등 제철과일 19종을 

총 45회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과일은 지역에 따라 월요일~목요

일 사이 주 1회 배송된다. 더 많은 어린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은 공급 방식을 개선해 연중 건강과일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등원율이 

50% 미만일 때 건강과일 공급을 중단했

으나, 올해는 등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

단에 따른 공급처 대체를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시범사업’을 도입해 3개 

시·군을 선정,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토마

토, 딸기 등 친환경 과일 150톤을 제공한

다.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 

건강과일 담당부서나 보육 담당부서에서 

연중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보육 어

린이에 대해서는 과일 생산시기에 따라 

가정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올해

도 성공적인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식습관과 건강 개선, 농가 소

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 역시 “건

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의 식습관개

선이 주된 목적이지만 제철과일의 판로

확대와 가격지지 역할도 상당하다”면서 

“도내 과일·과채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

득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

다. 그는 또 “장기적으론 과일 수급안정

과 도내 과일 품목의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공급과일 안전성 강화

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방사능물질 검사 

건 수를 지난해 100건에서 150건으로 늘

릴 예정이며 검사 결과를 데이터화해 우

수 생산 농가를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친환경, 

G마크,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등 고품질 국내산 과일 간식 제공을 통

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도내 과수농가 판

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가 2018년부

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지은 기자

2월부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58만명 확대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시범사업’, 1명당 주 1회 총 45회 공급

김포 여성농업인 대상 

행복바우처사업 시행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는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행복바우처’ 사

업을 기간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

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

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에게 1인당 20

만원(자부담 4만원)의 행복바우처 카

드를 제공해 보건 복지 문화 비용 지

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여

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2001년생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여

성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4만원을 

포함 20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

처 카드 신청기한은 2월 23일까지 거

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

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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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ỉnh Gyeonggi đã chính thức hỗ trợ tiểu thương 
đang hoạt động trên địa bàn tỉnh, mỗi doanh nghiệp có 
thể đăng kí mở sổ tài khoản minus với giới hạn tối đa 
của sổ vào khoảng 10 triệu won/doanh nghiệp nhằm 
khắc phục những hậu quả của dịch Covid-19 gây thiệt 
hại cho nền kinh tế cũng như ổn định kinh doanh trong 
lâu dài.

Vào ngày 29 vừa qua tỉnh Gyeonggi đã có thông 
báo chính thức sẽ triển khai “Dự án sổ ngân hàng 
khắc phục Covid-19 dành cho tiểu thương”, dự án sẽ 
bắt đầu vào ngày 1 tháng 1 năm mới.

Đây là một dự án đầu tiên trong cả nước, hỗ trợ tiểu 
thương đang cần huy động vốn gấp nhưng cấp độ tín 
dụng thấp nên không thể sử dụng những gói tín dụng 
từ ngân hàng mà phải sử dụng những gói sản phẩm 
của các công ty hỗ trợ vốn khác với lãi suất cao, nội 
dung hỗ trợ chính của dự án này đó chính là cho vay 
với lãi suất thấp và người vay không phải trả thêm chi 
phí bảo chứng

Giới hạn tối đa cho mỗi sổ ngân hàng dành cho mỗi 
doanh nghiệp là 10 triệu won. 

Thời gian cho vay tuy là 1 năm nhưng người vay có 
thể gia hạn thêm thời gian sử dụng số tiền đã vay thêm 
4 lần, như vậy người vay sẽ có thể sử dụng số tiền mà 
mình đã vay trong thời gian là 5 năm, sau khi hết thời 
gian này mới phải thanh toán số tiền đã vay. Trong 3 
tháng đầu, tiền lãi mà người vay phải chịu là lãi suất 
biến động(tính theo tiêu chuẩn ngày 17 tháng 12), lãi 

suất trong 1 năm sẽ là 2.76%. Đặc biệt,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sử dụng dịch vụ tín dụng bảo chứng 
của Quỹ bảo chứng tín dụng Gyeonggi sẽ phải trả tiền 
bảo chứng cho Quỹ nhưng đối với sổ tài khoản khắc 
phục Covid-19 này, khi người sở hữu sổ có nguyện 
vọng sử dụng tiền trong sổ thì tỉnh Gyeonggi sẽ thanh 
toán hoàn toàn số lãi mà người vay phải thanh toán 
cho bên Quỹ bảo chứng. 

 Những đối tượng là chủ doanh nghiệp đủ điều kiện 
mở sổ tài khoản này bao gồm chủ doanh nghiệp có 
cấp độ tín dụng dưới cấp độ 6, những chủ doanh nghiệp 
có thu nhập thuộc dạng trung(thu nhập bình quân dưới 
80% tính theo tiêu chuẩn của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những chủ doanh nghiệp có độ tuổi 40~50 đang là lao 
động chính trong gia đình, chủ doanh nghiệp là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thuộc gia đình đơn thân, gia đình đa 
văn hóa, gia đình đông con, người thuộc diện đang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của Chính phủ, người 
thuộc tầng lớp cần bảo trợ, những chủ doanh nghiệp 
đang vay vốn kinh doanh với lãi suất cao, những người 
dưới 39 tuổi có nguyện vọng mở lại việc kinh doanh, 
vv

Tổng số tiền đầu tư hỗ trợ lên đến 200 tỷ won, số 
tiền này sẽ có thể hỗ trợ cho ít nhất là 20,000 doanh 
nghiệp. Bắt đầu từ ngày 11 tháng 1, chủ doanh nghiệp 
nằm trong diện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của dự án có thể 
đến 154 chi nhánh ngân hàng Nông ngiệp NH và 61 
chi nhánh hỗ trợ mở sổ tài khoản di động được đặt 

chốt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để đăng kí mở sổ.
Tỉnh Gyeonggi cho biết rằng sẽ hỗ trợ người đăng 

kí một cách hoàn hảo nhất(One-stop) từ khâu đăng kí 
bảo chứng, tiếp nhận hồ sơ, tiến hành xử lý hồ sơ(bao 
gồm cả xử lý ngay tại hiện trường) và hỗ trọ cho vay tại 
ngân hàng Nông nghiệp nhằm hỗ trợ người dân trong 
những thời điểm nguy cấp nhất. Theo đó, những chủ 
doanh nghiệp có nguyện vọng nhận được hỗ trợ của 
dự án này hãy liên lạc đến số điện thoại 1577-5900 
của 25 chi nhánh Quỹ bảo chứng tín dụng Gyeonggi 
trên địa bàn toàn tỉnh để được tư vấn và có thể đăng 
kí mở sổ tại 154 chi nhánh ngân hàng Nông nghiệp 
NH cũng như tại 61 chốt hỗ trợ đăng kí di động được 
đặt trên địa bàn tỉnh(Số điện thoại liên hệ 1661-3000, 
1522-3000)

Liên quan đến việc triển khai “Dự án sổ ngân hàng 
khắc phục Covid-19 dành cho tiểu thương của tỉnh 
Gyeonggi”, ông Hwang Yeong Seong-trưởng khoa  hỗ 
trợ doanh nghiệp đặc thù của tỉnh Gyeonggi cho biết 
rằng “dự án này hứa hẹn sẽ có thể hỗ trợ được phần 
lớn những khó khăn mà tiểu thương đang hoạt động 
kinh doanh trên địa bàn tỉnh, giúp họ vực lại nền kinh 
tế cũng như những hoạt động kinh doanh đã chịu 
nhiều ảnh hưởng do dịch”, “ngoài ra đây cũng là dự án 
giúp thúc đẩy nền kinh tế của khu vụ có thể đi vào một 
quỹ đạo tuần hoàn lý tưởng hơn của khu vực thông 
qua việc bổ sung thêm các nguồn vốn được hỗ trợ từ 
dự án này”.  <한글 기사 44면>            강혜나 기자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ổ tài khoản khắc phục Covid-19 dành 

cho tiểu thương” của tỉnh Gyeonggi  다문화가족도 가입할 수 있는 경기도 코로나 극복통장

“멋진 부모 행복한 자녀” 부모교육 실시

김포건가다가,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아동학대예방교육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김연화)는 지난 1월 27일과 29일 총 

2회기에 걸쳐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

육 ‘멋진 부모 행복한 자녀’를 진행했다.

조금랑 박사(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전

문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자녀돌봄 및 가

사분담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및 육

아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

다. 1회기는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2회

기는 비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부

모-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올바른 자녀

양육태도와 가정내 아동학대 사례를 살

펴보고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향상 및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부모의 역

할에 관해 교육했다.

1회기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에서는 김

포경찰서와 연계해 기초적인 법률상식과 

가정폭력 대응, 112신고요령 등을 안내

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간 갈등으로 스트

레스가 많았는데 이번교육을 통해 나와 

자녀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일상에서 부모의 말과 양육

태도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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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글로벌 재앙, 

코로나19와 이주민」이슈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취약

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들에게 더욱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코

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에 이주민을 포

함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

회통합 및 소통과도 연관돼 있다.

이번 이슈분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 11월 발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이주민들

이 꼽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 제도

와 정책 등에 대해 환기했다.

조사결과, 이주민들이 꼽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1차 66.6%, 2차 65.7%)’였으며, 장보

기·대중교통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

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차별적

인 제도와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일터에서 

피해를 경험했고(90.9%) 임금삭감, 무급

휴가,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의 피해도 겪

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한 단일 언어 사용 국가인 한국은 

정부의 공식 발표 역시 한국어로만 이뤄

져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언어 및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코로나19 예

방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비자와 체류, 입·출국 관련 정보, 외

국인 감염자의 치료비 등 다양한 외국인 

대상 정책의 세부 내용이 코로나19 현황

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나 유관 정보들이 

이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기도가 운영한 ‘경

기외국인SNS기자단’ 사업은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관련 기사를 제공해 코로나 재

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한편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적 타격이 가시화되자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4월부

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때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원에

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

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2

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모든 경기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하기로 결정

했다.

<중국어 23면, 베트남어 25면, 러시아

어 26면, 일본어 9면>

                         이지은 기자

“코로나19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폭넓은 연대 필요”

코로나로 이주민 힘든 점 ‘경제적 피해>일상생활 불편>의료기관 이용’

구직청년에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실시

과천시는 면접을 앞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정장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인 ‘과천시 청년옷장’을 운영한

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면접용 정장과 셔츠, 블라

우스, 넥타이, 구두 등 일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개개인 신체에 맞춘 간단한 수선과 

코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3박 4일로 1인당 연 최대 5회

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

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

net)에서 가능하며, 시 담당자의 승인 

문자를 받은 뒤 정장 대여업체에 예

약 후 정장을 수령하면 된다.

최초 대여 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입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이후에는 방

문과 택배 둘다 이용 가능하다.

문의 02-3677-2867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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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다양한 가족 ‘집콕놀이’로 안전과 재미 한 번에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한 부(모)자(녀) 되기’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을 뒤흔들며 이제

까지의 생활과는 180도 다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

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등교중지, 원격수업, 보육시

설 휴원 등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양

육과 가사부담으로 육아 스트레스 및 육아 우울증, 집콕 

스트레스, 부부간 불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의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

후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돌봄 분

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했다. 맞벌이 여성의 67.7%와 외

벌이 여성의 89.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에 ‘자녀

를 주로 돌본 사람은 본인’이라고 답했으며 맞벌이 남성

은 5.9%만이 본인이 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답

해 여성의 일, 가정 양립과 가사스트레스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이에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코로

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에 대응하고, 높아져 가는 

가사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행복한 부(모)자(녀) 되기’를 진행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공모로 진행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피로감 등을 지원하고 해

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한 부(모)자(녀)되기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

는 부모-자녀 20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기 

10가정, 아동기 10가정이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시작해 올 1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집콕놀이, 랜선수

다방, 랜선쫑파티, 상담 등 총 89회기 운영됐다.

‘집콕놀이’는 개별로 놀이키트 수령 후 아동상담사 2

인이 유아기(A팀), 초등기(B팀) 각 10가정에 부모-자

녀 스트레스 해소 치료프로그램 (놀이, 미술) 제공했으

며, 프로그램 종료 후 일주일 이내 담당자에게 워크시트

지 제출하며 마무리됐다. ‘랜선도시락수다방’은 집콕놀

이 종료 후 도시락 제공했으며 팀별로 랜선도시락 수다

방 운영, 실제 경험한 가사스트레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및 가사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 및 아이디어 나

누고 공유하기 등이 이뤄졌다.

랜선쫑파티는 유아기(A팀), 초등기(B팀) 함께 모여 

간단한 힐링레크레이션(게임활동) 진행 후 가사스트레

스 해소법에 대한 팀별 의견을 한 번 더 나눈 후, 그중 

가장 좋았던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별 맞춤상담은 긍정적 변화 의지 고취를 위해 사전

상담을 진행했던 전문상담사가 개별 맞춤 상담프로그램

을 운영했으며 부모-자녀 상담 2회기, 부모상담 1회기

가 진행됐다. 상담을 더 원하는 가정에는 센터 내 무료 

개인 및 가족 상담과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통찰하고 개선함으로써 부모 역할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부모-자녀 간 스트레스 해소됨으로써 자녀

와의 관계에 친밀감 증진 및 자녀 감정수용 능력이 향

상되어 부모-자녀 간 관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자

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큰 소리로 말해요, 함께 웃어요’

를 진행한다.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춰 진행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신청하면 초기

면담과 언어평가를 거쳐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장소는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이며 기본 6개월, 

주 2회, 40분 교육이 이뤄진다. 전화 및 내방 상담받으

며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영아(24~36개월), 유아(4~7세), 초

등학생(1~6학년) 대상이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초

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센터(031-8045-5709, 031-8045-6380)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건가다가는 이밖에도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안양건가다가, 아이 발달단계 맞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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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되는 화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 여기!

시민텃밭농부 모집, 해외지사 설치 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위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 등

해외지사 지원사업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지사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관

내 우수중소기업을 위해 화성시가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모국과 무역을 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도 화성시의 

해외지사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81개

국 123개 비즈니스센터를 기업의 현지 지사처럼 활용해 

바이어 발굴부터 시장조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현지 법인 설립, 물류 통관, 거래선 관리까지 수

출에 필요한 전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총 15개사를 선정해 해외지사화 사업비의 70%, 최대 

245만원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2월 5일까지 기업지원과 이메일

(yena105@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 마지막 날

인 5일 하루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

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에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총 23개 기업이 

참가해 약 79억 원, 114건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시민텃밭농부 모집

화성시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텃밭농부를 모집한다

고 26일 밝혔다.

화성시는 오산동 338번지 일원에 조성한 ‘시민행복텃

밭’ 5500㎡ 중 약 3500㎡을 시민에게 분양하고 텃밭활동

을 통한 공동체 복원에 나섰다.

텃밭은 1인당 1구좌(15㎡) 약 4평씩 분양하며, 해당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는 지역 저소득층 등을 

위한 농산물 나눔행사 등에 사용한다. 나눔 횟수에 따라 

자원봉사 2시간을 인정한다.

분양 신청은 2월 9일까지 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

하거나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문화팀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화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자 54명을 포함해 250명을 컴퓨터 추첨

으로 선발한다.

중복 접수한 가구는 자동 취소하며, 2019년 도시농부

학교 교육생과 지난해 텃밭 분양자는 후순위 추첨 대상

이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밭갈이와 친환경 퇴비 

등으로 건강한 텃밭을 준비 중”이라며, “텃밭을 통해 힐

링도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에게 분양하지 않는 2000㎡는 꽃밭 및 

텃밭봉사단과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실습 체험장으

로 운영해 재배된 농산물의 100%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기부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위한 스마트 안전망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화성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화성시는 스마트도시협의회, 퀄컴코리아와 ‘사회적 약

자보호 디바이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퀄컴은 관내 인지저하 어르신 87명과 

드림스타트 아동 및 사례관리자 63명 총 150명에게 ‘스

마트위치추적 단말기’를 무상 지원했다. 

해당 단말기는 아동이나 인지저하 어르신이 설정된 

안심보호구역에서 벗어나거나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관

제센터로 비상호출을 보내고, 관제센터는 인근 CCTV영

상을 확보해 상황파악 후 즉시 112에 신고,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또한 가정방문 등 출장이 잦은 사례관리 담당자가 마

주할 수 있는 여러 위험상황에서 신변보호도 지원한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

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새해 1월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며, 자금 융통이 

시급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

나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통장은 업체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총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 이용 가능하고, 3개월 변동금리(12월 17일 기준)는 

연기준 2.58%, 1년 고정금리는 2.76%다.

특히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특별 보증은 

이용자가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코로

나19 극복 통장은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대신 부담한

다. 경기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40~50

대 은퇴 실직 가장, 탈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

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며, 적어도 2만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통장은 1월 11일부터 경기지역 소재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과 61개 출장소에서 개설할 수 있다.

경기도는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

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

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대출 등 모

든 업무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

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및 61개 

출장소(대표번호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과 관련

해 주무부서인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황영성 과장은 "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

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방역대책이다"라며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어 45면, 베트남어 40면, 러시아어 48면, 일본어 

3면, 태국어 19면>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최대 5년간 보증료 면제 … 업체 1곳당 1천만원, 보증료 없이 무담보 연 2%대 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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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оявился бесп
латный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приложение "Жи
знь в  Корее"!

Прекрасный подарок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в новом г
оду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автором не и
меющего аналогов пособи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деят
ельност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судебных переводчико
в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Судебный перево
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
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адвокатом Ко Мин Сок. Это бесп
лат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мартфонов- юридически
й справочник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Жизнь в Корее", к
оторое доступно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 1 января 2021г
ода.

В нем содержится базов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разл
ичным правовым аспектам, связанным с пребыва
нием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миграционные, трудов
ые, бракоразводные, жилищные и прочие.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незаконного увольнения 
или промышленной травмы и не знали, куда обра
щаться, столкнулись с вопросом смены жилья или 
составления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интересует
есь вопросами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смены ст
атуса и другими миграционными вопросами, и про
сто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о законах Кореи - закачивай
те смело приложение "Жизнь в  Корее".

В д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можно найти контакты ав

тора справочника-приложения, адвоката Ко Минс
ок и пройти в его инстаграм "Жизнь в Корее".

Кстати, в д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также есть ссылки, 
по которым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учебники "Судебн
ый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
вочник на все случаи жизни в Корее". 

В свое время, готовясь к экзаменам на получен
ие лицензии юридическ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я познак
омилась с "Судебным переводом", который дейст
вительно очень помог мне на экзаменах, так как в
с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в нем изл
ожены на обоих языках грамотно и понятно.  Я сч
итаю, что эта книга должна стать настольным пос
обием для тех, кто планирует или связал жизнь с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ми судебными переводами. 

Вооружен- значит защищен. Целью приложения 
"Жизнь в Корее" является ознакомление мигранто
в с "базовыми знан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
ства, которые вы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бы заранее пр
едотвратить правовые споры".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в наступившем году, сред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
остранцев, вооруженных знаниями благодаря это
му справочнику, в разы уменьшится число как пос
традавших от незнания своих прав, так и правона
рушителей. Репортёр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
ёнгидо, Елена Ким.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가이드 애플리

케이션 ‘Life in Korea’가 출시됐다.

새해를　맞아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은　예비 

사법통역사와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책인 ‘러

시아어 사법 통역과 생활 법률’이다. 이 책은 러시아어　

사법통역 및　유익한　생활법률 상담사례로 고민석 변

호사가 쓴 책이다.　스마트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러시아어 법률 가이드　‘Life in Kore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이주, 노동, 이혼, 주거 등 외국인의 체

류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인　내용과　기본 정보 등이다.

불법 해고 또는 산업 재해를　당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매매 계약서 작성 문제에 직

면하거나 국적 취득, 신분 변경 및 기타 이주 문제에 관

심이　있는 경우 또 한국의 법이 궁금하다면 ‘Life in 

Korea’ 애플리케이션을 과감하게 설치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가이드 저자 고민석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 그의 인스타그램 ‘Life in Korea’로 이동

할 수 있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러시아어 사법

통역과 생활법률’　교재와 ‘한국생활법률 안내서’를 구

매할 수　있는 링크도 포함되어 있다.

한때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

률 번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든 법률 자문 사례가 

두 언어로 유익하고 명확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한-러-한　사법통역사가　되었

거나　관련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한국의 생

활법률을 이해하기 위해　이　교재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Living in Korea 앱의 목적은 이주

민들에게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국법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장이란 보호된다는 의미이다.　내년에는 러시아어

권 외국인들이　이 가이드 덕분에 지식으로 무장하여　

자기　권리를　모르고　침해받는　사람들과 범죄자 수

가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더 나은 한국생활을 위해 러시아어권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법률생활 앱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приложение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Жизнь в Корее”

京畿道为因新型冠状病毒感染症(新冠病毒)的长期化

而面临经济困难的小工商业者提供可以开设1000万韩元限额

的负存折支援。 京畿道29日表示，将从新年1月开始推进“小

工商业者克服新冠病毒存折项目”。

这在全国地方自治团体中尚属首次，对因信用等级低而

难以利用第一金融权或因高利率私债而陷入困境的小工商

业者，提供无担保、低利率贷款支援。 

该存折可以向每家企业最多贷款1000万韩元。

贷款期限虽然是1年，但可以延长4次，最多可以使用5

年，3个月的变动利率(以12月17日为准)是年基准2.58%，1年固

定利率为2.76%。

特别是，利用现有的京畿信用保证财团的特别保证，用

户需要交纳年均1%的保证金，但此次克服新冠病毒存折保证

金由京畿道全额承担。

在京畿地区营业的小工商业者中，代表人员包括信用6

等级以下、中等收入(4人家庭为准80%以下)、40至50多岁退休

的家长、脱北者、残疾人、单亲家庭、多文化家庭、多子女家庭、

基础生活保障金领取者、次上位阶层、高利率金融使用者、满

39周岁以下的青年再创业者等。

支援规模共达2000亿韩元，至少可以使2万家企业受益。

该存折从1月11日开始可以在京畿地区154家NH农协银行

的营业点和61个办事处开设。

京畿道的方针是，作为“紧急克服灾难存折”，为使居民

能够得到便利、迅速的支援，在NH农协银行担保申请、受理、

审查(包括现场调查)及贷款等所有业务都以一站式(One-

stop)进行。因此，希望得到支援的小工商业者可以通过京畿

信用保证财团25个分行(代表号码为1577-5900)进行咨询，并

可以通过京畿道内NH农协银行154个营业点及61个办事处(代

表号码为1661-3000、1522-3000)进行申请。

与这次“京畿小工商业者克服新冠病毒存折”项目相关的

主管部门京畿道特化企业支援科黄永成科长表示:“该项目是

为了给因新冠病毒经受经营困难的小工商业者提供克服灾

难重新站起来的力量而实行的经济防疫对策，期待通过灵活

的资金融通，引导地区经济良性循环的桥梁作用”。

<한글 기사 44면>

                                     왕그나 기자

多文化家庭可以开设京畿道“小工商业者克服新冠病毒存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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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화폐 자주묻는 질문

-화성 시민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원, 평택, 오산 등에 거주하는 분도 회원 등록하여 충전하면 화성시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충전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등 특별한 경우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 14세부터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 매장에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제한 매장에서는 결제 자체가 안됩니다.”

-통장에서 카드로 충전할 때 이체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라인 결제도 안됩니다.”

-가맹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0. 10. 5.부터 가맹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표자 본인이 본인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사이트 : https://with.konacard.co.kr”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지역화폐는 충전금액이 소진되면 사용이 안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발

행분도 충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는 반드시 산후조리와 관련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결제불가 매장을 제외하고 산후조리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처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지역화폐 구입시 카드 사용이 가능하나요?

“현금으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카드 잔액을 ATM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현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카드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분실신고 가능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

다. 신고 즉시 분실 신고한 카드는 사용이 중지되며, 재발급 받은 카드를 앱

에 등록 후 잔액이관을 하면 이전 카드의 잔액이 새 카드로 이전됩니다.”

-카드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 핸드폰에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카드는 등록 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 앱에

서 카드 삭제 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받는 외국인주민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받는다 

코로나 검사받으면 23만원 지급

노동자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여러 사

람과 접촉하다보면 코로나19 감염에 노

출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일용직 노동

자 등 취약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의심 증

상이 발생하면 검사에 앞서 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사례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사를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했다. 문제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취약노동자

들이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

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

인당 2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일용직 노동

자들에 주효…올해는 2월 접수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

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

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

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 노

동자들의 생계대책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

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내

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동

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

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선

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

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

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

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랑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지원은 시작한지 5개월여 만에 

1,011명에게 2억 3,253만 원(2020년 11월 

16일 기준)을 지급했다. 단시간 노동자 

235명, 일용직 노동자 429명, 특수형태노

동종사자 264명, 요양보호사 83명 등이

다. 특히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

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

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지원자의 

43%에 달해 경기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

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

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

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

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됐다. <중국어 32면, 베트

남어 10면, 러시아어 12면, 일본어 25면, 

태국어 19면>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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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센터에서 점검하고 더 나은 성장 도모해요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위해 우수 인력과 공간 확보해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공부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자녀

를 낳는 경우가 많다.<사진은 2021년 화성시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시무식>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영유아기에 엄마로부터 한국어

를 배울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

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존

한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순철)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

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가

정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

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언어발달지도사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

로 수용·표현언어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균적인 언어발

달수준과 비교해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최대 2년까지 

무료로 1:1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또 연 2회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해 부모

교육도 진행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부모교육이 진행됐다.

부모교육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가정 내 부모 역할 제시와 부모·자녀 관계형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자녀의 언어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

다.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전화접수를 통해 대기자

로 등록 후 추후 대상자 선정 안내전화가 오면 센터 혹

은 외부 교육장에 방문하여 초기평가를 받으면 된다.

대기 기간은 화성시의 경우 권역별 대기현황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된다.

현재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1급 언

어재활사 1명과 2급 언어재활사 1명 등 우수한 언어발

달지도사업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실은 평일에 운영하는 센터 교육실(병점)과 주 1

회 수요일에 운영하는 모두누림센터(남양) 교육실, 주 1

회 화요일에 운영하는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향남) 

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시기 아동의 언어발달은 주 양육자인 부모와

의 상호작용 및 안정적인 관계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

화자녀의 언어발달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뿐만 아니

라 가정 내에서 부모 역할과 자녀의 언어발달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기 기간이 있기는 하

지만 언어발달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꼭 교

육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031-267-8756, 

8790으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Кёнгидо поддержит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спытывающих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из-за затян
увшейс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Corona 19), пред
оставив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ь минусовую банковску
ю книжку лимитом до 10млн. вон.

Кёнгидо 29-го числ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том, что с я
нваря нового года будет продвинут проект «Банковск
ая сберегательная книжка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м
алого бизнеса в целях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Это первый проект сред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
еса,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срочно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но из-за низкого кредитного рейтинга не могут воспо
льзоваться первым финансовым сектором или уже и
меют займы с высокими процентными ставками, пре
доставляется необеспеченный кредит под низкие пр
оценты без гарантийных сборов.

На данную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до 
10млн. вон на компанию.

Срок кредита составляет 1 год, но он может быть п
родлён 4 раза, поэтому его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
ать до 5 лет, при этом трёхмесячная плавающая про
центная ставк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7 декабря) состав
ляет 2,58% в год, а фиксированная годовая ставка с
оставляет 2,76%. В частност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Фондо

м кредитных гарантий Кёнгидо спе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
и, по которым пользователь должен выплачивать гар
антийный сбор в размере 1% в год, Кёнгидо, в рамка
х проекта Банковская сберегательная книжка для пр
еодоления Corona 19,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покрывать га
рантийный сбор.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работающие в Кёнгид
о, должны подходить к одной из следующей категори
и : Кредитоспособность ниже 6го уровня; средний до
ход (80% или меньше для семьи из 4 человек); безра
ботные пенсионеры в возрасте 40-50 лет; выходцы и
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нвалиды; неполные семьи;  муль
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получател
и основны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заработок ана
логичный или немного выше самог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дохода; финансовые пользователи с высокими проц
ентными ставк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ложе 39 лет, 
снова(повторно) начинающие бизнес.

Общая сумма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ляет 200 миллиар
дов вон, и е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е менее 20.000 компан
ий.

Данную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можно будет открыть с 
11 января в 154 отделениях и 61 филиалах банка Но
нгхёп (NH Nonghyup Bank),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Кёнгидо.

Кёнгид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анковская сберегател

ьная книжк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предоста
вляет комплексные услуги в NH Nonghyup Bank : под
ача заявки на гарантию, запись, рассмотрение (вклю
чая комплексную проверку на месте), а так же кредит
ов и т.д., чтобы жител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удобную и бы
струю (One-stop) поддержку.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ладельцы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жела
ющие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могут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
ься в 25 филиалах Фонда кредитных гарантий Кёнги
до (главный номер 1577-5900), а также в 154 отделен
иях и 61 филиалах банка NH Nonghyup в Кёнгидо  (гл
авный номер 1661- 3000, 1522-3000).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оекта «Банковская сберегательна
я книжк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о
доления Corona19»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т
дела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ятий Кёнгидо- Хнанг Ёнг Со
нг сказал: «Этот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экономи
ческую меру в условиях карантина, введённую с цел
ью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малого биз
неса,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затруднения из-за Corona 
19, преодолеть трудности и снова встать на ноги». «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послужит толчком к тому,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оборот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с помощью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го сам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한글 기사 44면>                         장올가 기자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так же могут открыть "Банковскую сберегательную книжку предп
ринимател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Кёнгид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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